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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통제영 선단의 탑승 동태와 운용

1)

김 현 구 *

1. 머리말

2. 지휘부의 승선 현황과 실태

3. 승선 군졸의 현황과 실태

4. 통제영 수군 군안의 분석

5. 맺음말

초록: 조선후기 수군 운영의 교두보였던 통제영은 영하에는 본영군과 산성군, 중영군으로 편

제되었고, 8전선 선단의 토대 위에 구축되었다. 그 중 전력의 핵심인 8전선과 부속선의 탑승원은 

수조와 실전의 투입을 위해 편성되었다. 17세기 후반 선단이 구성된 이후, 18세기 초반의 수군 

개혁과 중엽의 양역 변통을 거치면서 승선원의 정액도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의 동태

를 살피기 위해 統營誌를 비롯한 다수의 사료를 검토, 대조하였다.

지휘부의 주요 將官은 좌선을 필두로 다양한 역할을 분담했지만, 통사의 재량권이 부여된 대

변군관이나 별무사군에서 주로 충원되었다. 특히 船將 보직자의 경우에는 현지인 출신으로서는 

최상위직인 山城中軍에 오르는 요직이 되기도 하였다. 이들에 대한 대우는 중앙 조정에서 파견된 

裨將이나 三學의 최상층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나중 재지 무반 세력의 형성을 이끄는 차상위 지

위는 유지되었다. 

한편 수군 전력의 기반인 군졸은 전투부와 운항부 외에 비전투원인 의장부와 형행부도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부와 화포수는 18세기 중반 이후의 정액이 19세기 말엽까지 지속되며, 포수

와 함께 다른 병종에 비해 우대 받았다. 아울러 18세기 후반 이후 운항부 요원과 더불어 이들이 

증액된 것은 전선의 대형화나 화기 체계의 변모와도 연계된 것으로 보인다. 기함인 좌선이나 차지

휘선인 이선의 탑승원이 400~700명 내외에 이른 것은 통제영의 우월적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영선의 탑승원은 7전선과는 다른 輪番制로 운영되었고, 방료도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위와 같은 논의와 검토 아래에서 19세기 중반 이후의 ‘통제영수군군안’의 분석을 통하여 일정 

* 부경역사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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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주력 전선의 하나인 부선과 그 예하의 병선 및 사후선의 

승선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승선원의 대다수는 고성현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영하

읍의 특색을 잘 드러내고 있었다. 그간 이 부문 연구에서 소흘하게 다뤄진 수군의 동태를 구체적

으로 파악함으로써 향후 조선 수군 운영의 전체상을 조망하는 데 도움을 갖고자 한다.

핵심어 : 통제영, 장관(將官), 대변군관(待變軍官), 사부(射夫), 군안(軍案)

Ⅰ. 머리말

조선후기 통제영의 지휘체계는 삼도 수군의 통할과 겸영인 경상우수영의 몫을 

함께 수행함으로 여느 수영과는 군액이나 군선 보유에 있어서 큰 차이를 드러낸

다. 더구나 군영의 주둔지인 고성현 춘원면 一圓은 사실상 主將인 통제사의 전관

구역이나 다름이 없었다. 17세기 말엽부터는 본영의 방어를 위한 平山城인 통영성

이 축조되었다. 나아가서 18세기 중엽부터는 인근에 따로 防營이 운영되었으므로 

서남해의 여타 수영의 단출한 운영체제와는 궤를 달리했고, 군제 편성이나 군비 

체계도 차별성을 보여준다. 그 중 가장 주목할 점은 본영의 경우에도 통제사 휘하

의 본영군과 육군인 산성군으로 대별되고, 중군(우후) 직할의 중영군으로 나눠진 

점이다. 후자는 留防 기간(3~8월)에는 그 주력군이 견내량의 방영에 이동 주둔하

게 된다.1)

1) �統制營節目�(개인 소장) 後帖 48, 犒饋軍兵都合; �統營各樣事例�(충렬사 소장) 後帖 27, 

水操犒饋軍兵實數. 전자에서는 12,840명내 本營諸將校 375員, 額外 229員, 實射砲格 2,326

명, 中營 383명, 山城 1,411명, 各邑鎭 8,116명으로, 통제영 配屬軍은 4,724명으로 점유율이 

37%에 이른다. 후자의 장졸 12,800(12,468/12,763)명내 본영(7전선속) 장교 311(316)원, 

射砲沙格卒 2,060(2,053)명, 중영속 교졸 383(349)명, 산성 교졸 1,430(1,429)명, 각읍진 교

졸 8,284(8,616)명으로 통영 배속군은 4,147명으로 32.5%를 점한다. (  )는 실합산수. 김현

구, 2018 ｢조선후기 통제영의 군정 운영과 전개｣, �조선시대 수군진조사 Ⅳ -경상좌수영�,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64-3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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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면에서 戰力의 모체인 군선(전선과 부속선)의 정박과 관리만 하더라도 강

구안의 船所가 두 곳으로 나눠 운영되었고, 군선 관련 창고들도 분리 배속되었다. 

그렇지만 통상 통제영 8전선 선단의 편성과 운영이란 차원에서는 일괄적으로 거론

되기도 한다. 이들 8전선 선단의 존재는 삼남 수군의 선단 중 최대 규모였고, 최정

예 전선으로 짜여졌다. 그리고 삼남 혹은 양남의 합조를 선도하기도 하였을 뿐더

러 조선후기 수군 전력을 대변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조선 수군의 실체에 대한 이해

를 위한 관건이 된다.2)  

본고에서는 통제영 8전선 선단의 실태를 바탕삼아 군제 편성 내역 가운데서도 

실제의 승선 현황과 그 운용 실상을 본격적으로 검토하여 통제영 군정 운영의 토

대를 보다 깊이 있게 파악하고자 한다. 그간의 선행 연구들은 통제영이 지닌 복잡

다기한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접근 방식에 있어서도 제한

된 사료를 구사함으로써 그 실제와 시계열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에는 미흡하였

다.3) 따라서 그동안 알려진 關防誌인 통영지류뿐만 아니라 근래 발굴되거나 학계

에서 그다지 활용되지 않은 관련 사례책과 관안, 좌목, 비문 등을 동원하고, �통영

수군고문서� 중의 일부인 軍案의 분석을 함께 도모하였다.4) 이러한 바는 통제영 

수군의 실상을 밀착하여 파악함으로써 그 실태의 변화와 운용에 대한 이해를 높임

은 물론이고, 조선후기 수군 운영의 체계 전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갖고자 한다.

2) 김현구, 2020 ｢19세기 후반 통제영 8전선 船團 실태 -1894년 �통제영 解由文記�를 중심으

로-｣, �고문서연구� 57.

3) 김병륜, 2013 ｢판옥선의 승조원 편성에 대한 연구｣, �이순신연구논총� 20; 2018 ｢조선후기 

선박의 櫓 구조와 軍船 格軍의 편성과 운용｣, �역사민속학� 54; 송기중, 2016 ｢17~18세기 

통제영의 방어체제와 병력운영｣, �한국문화� 73.

4) 관련 사료의 작성 시기나 특징은 제한된 지면 탓에 각주에서 간략하게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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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휘부의 승선 현황과 실태

임란의 전시체제가 끝나고 두룡포에 통제영이 이영된 17세기 초엽부터 승선 군

액의 배정은 이뤄지게 되었지만, 통제영의 8전선 선단 체제가 본격적으로 갖춰진 

것은 17세기 후반이었으므로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말엽부터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 17세기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료는 발굴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다음의 <표 1>은 사료적 제약이 따르기는 하지만 18세기 초엽부터 

19세기 후반까지의 현황을 개괄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사료 성격상의 차이로 인하여 

일관된 비교는 제약이 따르므로 분석의 관점에 따라 보완 설명을 더하기로 한다.5)  

사료상의 특징을 보면 �등록�과 �군도�는 지휘부(장관)의 탑승액(정액)이 사실

상 기재되고 있지 않으며, �등록�과 �도서�가 18세기 초엽에서 중반까지, �군도�

와 �영지�는 19세기 초반에서 중엽까지를 반영한 것이다. �등록�은 1704년부터 

1716년에 이르는 수군 변통의 산물이고, �도서�는 18세기 중엽의 양역 변통이 정

착된 이후의 실태를 보여준다. �군도�는 1781년 이후의 산북독진의 사정을 담고 

있으며 �영지�의 내역과 거의 같은 점에서 19세기 초엽의 것으로 보이며, �영지�

는 19세기 중엽의 것이다.6) 이 같은 기재상의 차이는 있지만 8전선과 부속선인 

병선과 사후선의 핵심 부서인 전투부와 운항부의 추이를 파악하는 데는 크게 무리

5) <표 1>과 <표 2>에서 다뤄진 사료는 표 하단에서 언급된 대로 표 작성상의 편의와 본문과 

각주에서의 빈번한 서술을 감안하여 약기한다.

6) 유영박, 1972 ｢三道舟師都分軍圖論攷｣, �문화재� 6, 국립문화재연구소; 김재근, 1998 ｢三道

舟師都分軍圖에 대하여｣, �학술원논문집 -자연과학편� 37; 이훈상, 2021 ｢조선후기 통제영 

영읍의 발전과 진리 집단의 형성｣, �역사학보� 249. �영지�는 말미의 傳寫日 때문에 1894

年刊으로 착오를 갖기도 하나 19세기 중엽본이다. 곧 城池條의 남문(청남루) 중수 기사

(1843년), 인물조의 효자와 열녀 기사의 하한(1825년), 관직조의 無兵符 8鎭 중 新門과 晴

川의 기재를 미루어 헌ㆍ철종년간의 전사본으로 보인다. 두 진은 임술농민항쟁의 여파로 

1862년 혁파되었다. 이훈상은 1823년경으로 밝히고 있으나 거리가 있다. 오히려 함께 논의

된 �통영각양사례�의 작성 시기(1835~1849)와 겹친다. <표 1>의 일부 군액 정정은 �영지�

를 저본으로 삼은 �통영군지�(1934年刊)와 위 �각양사례�를 함께 대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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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다.7) 병종별 집계의 �총수�나 �요람�은 선단의 전선별 현황을 담고 있지는 

않으나, 앞의 4종의 사료와 연결고리를 지니므로 집계란에 추기하였다.8)

우선 지휘부의 주요 보직에 대한 이해를 �도서�와 �통영지ⅱ�를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9) 아울러 이들 將官과 군졸의 직임과 위계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

기 위해서 放料를 중심으로 <표 2>를 작성하여 함께 검토하기로 하였다.10) 장관이

 7) �등록� 火砲匠→화포, 船直→선고직, 타(사)공의 각선 6명은 舵工, 繚手, 碇手 각 2명이고 

병ㆍ사후선은 타공 각 1명; �도서� 본영은 砲手把摠 1인과 사공 120명, 중영의 표하초관

은 도훈도 겸임, 취수 2명과 사공 36명이 더 있음; �군도� 舟師火砲敎師→화포, 軍器直→

선고직, 欄後親兵→친병노, 귀선의 사부와 포수 액수는 이기 과정의 誤記로 보이므로 바

로 잡음.

 8) 18세기 중엽의 �총수�는 균역법 시행 전의 良役 查正의 결과이고, �요람�은 19세기 초엽

의 것으로 양자 역시 지휘부의 기재는 소략하다. �요람� 장관 소계에는 포수파총 1인과 

把守別將 2인 제외, 기타의 감관은 화포ㆍ병선감관 등의 합산으로 보이며, 별무사 29인은 

假倭將 겸임,

 9) 두 관방지는 18세기 중엽과 19세기 중엽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영과 중영을 각기 

관직과 군제를 나눠 기술하고 각 선별 정액을 기술한 공통점을 지닌다. 다만 본영 중 육

군인 산성군 편제가 함께 기재되고 있으므로 같은 직임의 선별에 유의해야한다. <표 1>의 

�영지�는 곧 �통영지ⅱ�를 가리키는데, 다른 3종의 �통영지�와 구별하기 위해서 ⅰ-ⅳ를 

附記했다. 단 이하 <표 1>의 언급 때는 �영지�로 약기한다.

10) 18세기는 �통영지ⅰ� 放料式을 위주로 하되 �통제영절목� 전첩 1-27, 營門一朔放料都摠

과 대조하여 작성했다.(이하 �절목� 약기) �통영지ⅰ�은 1792년 전후 간본이며. �절목�은 

기사상 1797ㆍ8년이 하한이다. 다만 후첩 77-81의 營門防軍式 액수가 수정 가필되었는데 

1801년의 경상도에 한정된 방군액의 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1843책, 순조 1년 11월 10일 계미. 송기중, 2020 �조선 후기 수군 연구�, 역사비평사, 

235-6면 참조. 액수는 약간의 편차가 있다. 19세기 중엽은 �통영각양사례�(이하 �각양사

례� 약기)와 �통영사례책�(孟仁在 소장본)(이하 �사례책� 약기), �통영지ⅳ�를 취합한 

것이다. 19세기 말엽(1895년)은 �통영지ⅲ�. 이훈상 편, 2014 �조선후기 통제영의 사례책

들과 세병관의 기문들�,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한국학연구소, 19-20면 참조. �사례책�은 

1860년경의 필사본이며, �통영지ⅳ�는 營誌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례책의 변형이다. 

기사상 1825년이 하한으로 그 체제와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전반부는 �통영지ⅱ�의 성지․

공해․사우․관방․창고조의 기사와 비슷하고, 水操笏記 이후의 후반부는 �각양사례�와 

유사하다. 김현구, 2012 ｢조선후기 統制營의 公廨 구성과 변천｣, �역사와 경계� 83. 소속 

청은 각 직임의 소관 부서이고 연도는 설청된 시기이다. 대개 직임과 함께 개설되나 더

러는 직임이 마련된 뒤에 개설되기도 한다. 장관은 통상 각 군문의 상급 군관을 지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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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군졸에게는 매월 급료로 쌀이나 벼가 지급되고, 또한 베값 돈이 지불되었는데 

풍화기와 풍고기에 따라 액수에 차이가 있었다. 아울러 장관들에게는 따로 두 계

절(봄, 겨울)이나 4계절의 옷값 돈이 추가되었다.

1) 집사와 기패관

집사는 지휘자나 주인의 지시를 받아 일을 맡아 보는 이를 일컫는데 18세기 말

엽 都執事 1員과 집사 4원이 확인된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에는 首執事 1원과 집

사 5원이 확인됨을 미루어 주장선인 좌선과 중군선에 배정되어 통제사와 우후의 

곁에서 布告官 역할을 맡고 수조를 주관하는 데 일익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11) 

18세기 후반까지는 본영-중영이 6인과 2인이었다가 그 후 8인과 5인으로 증액된 

것으로 보인다. 집사는 知彀官이 겸임했고, 직급뿐만 아니라 본영과 중영 사이에는 

방료 차이가 있었다.12) 

기패관은 조선후기에 중앙 각 군영과 지방의 감영과 병․수영에 속해 있던 무

며 위로는 대장, 아래로는 장교는 제외된다.

11) �水操節次�(해사박물관 소장본; 1868년경) 전첩 1-66; 정해은, 2008 �한국 전통병서의 

이해 (ⅱ)�,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388-400면. 期會日부터 犒饋日에 이르는 수조의 전

과정에서 일련의 진행과 포고를 주도한다.

12) �절목�의 도집사는 요조와 삭포전은 같으나 4절의자전이 12냥이었고, 4원의 집사는 각기 

3석, 3냥, 6냥이었다. 그런데 �통영지ⅰ�에서는 도집사 다음에 집사 4원 대신 지구관 4원

이 등장하고 방료도 거의 같다. 아마도 이들이 집사직을 겸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서�의 좌․이선의 지구관 6인과 2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각양사례�에는 6

인의 집사에게 連料가 3석씩이고, 수집사는 加料 1석이 더 있다. 그런데 �통영지ⅲ� 공해

조의 교련당 아래에는 행수교련관 1원과 교련관 8원이 배정되었고, 요조와 삭포전은 같

고 전자 역시 요조가 1석이 많다. 아울러 우후영 아래에도 집사청(1675)이 따로 있었다, 

집사 4인과 기패관 1인이 소속되었고 요조 2석과 삭포전 2냥이 지급되었다. 또한 �통영

지ⅱ� 관직조의 지구관 8원은 5원(1604), 1원(1811), 2원(1825)의 순으로 충원되었다. 공

해조에서 講武堂은 知彀官廳을 말하고 통사 李浣(1645) 때 시설되고, 徐春輔(1819) 때 

친히 편액을 내걸었다고 했다. �도서� 공해조에도 본영과 중영에 모두 지구관청이 있었

고, 강무당이나 교련당은 지구관청의 별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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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장교로 主將의 명령을 하달하고 군병의 조련을 맡았다. 18세기 말엽의 船旗牌

官은 6원이었는데, 19세기 후반에는 12원으로 불어난다.13) 이들은 주로 선상에서 

깃발로 각종 신호를 담당하고 그 밖의 잡무를 맡은 군관이었다.14) 영기패관의 존

재는 그 역할이 거의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기가 내려올수록 기패관의 

정원이 감액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기존의 기패관의 증원이 어려우므로 통사에 

의한 加設職으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15) 

2) 화포ㆍ병선감관과 표하초관, 사군관, 포도

화포감관과 병선감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직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자의 경우

는 18세기 중반 이후 화포수의 급증과 함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설된 것으

로 보인다.16) 표하초관은 도훈도를 겸임하고 진무 중에서 차출했다.17) 사군관은 

13) �총수�에서 기패관은 본영속(36), 산성속(55), 중영속(18) 도합 109명이 배속되고 있다. 

�도서� 관직조에는 기패관이 보이지 않으며 수군조에서만 편성된다. 매삭 요조 3석과 삭

포전은 풍화 3냥, 풍고 2냥이었다. 두 철(봄ㆍ겨울) 의자전이 3냥 7전이었다. �절목� 전

첩 32, 營門古事記略에 따르면 營邑鎭의 전선에 기패관 5인 배정이 정식화된 것은 1713

년이었다. �통영지ⅱ� 관직; �각양사례� 前帖 14~15. 대변군관임과. 별무사임과. 12원 중 

10원은 待變(左右廳)軍官 중, 2원은 좌ㆍ우탐선 기패관으로 별무사 중 관례에 좇아 함께 

차출하였는데 間朔料 3석이고 임기는 50朔이다. 선기패관은 본디 선장청 소속이었는데 

나중(1755년) 선기패관청이 따로 마련되었다.

14) 송기중, 앞의 논문, 288면. 군기 관리의 관여도 언급하나 선장과 함께 士官의 일원으로 보

인다. 수조 진행 과정에서 훈련 사열하는 馳陣日에 세병관 입구에 도열하고 威儀를 갖춘다

든지, 비공식적 군례인 私禮節次 중에 令旗를 받들어 중군에게 분부하는 역할을 맡는다.

15) �각양사례� 후첩 27, 수조호궤군병실수. 7전선속과 중영속의 집사(8+5), 기패관(12+2), 

영기패관(30+8)의 액수가 확인된다. 경상좌수영의 경우에도 �도서�나 �萊營誌�(今西龍

文庫; 1850年刊)에서 元定 기패관 외에 傳習ㆍ加定기패관이 더 있다.

16) �통영지ⅰ� 방료식. 주사화포청 아래 화포수 외에 도화포수(1)나 7전선도화포수(풍화 5

인, 풍고 7인), 두목(3)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화포감관의 前身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병

선감관은 兵船將이 있음에도 별도 보직을 둔 것은 7척의 병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

한 것으로 보인다.

17) �통영지ⅱ� 공해; �각양사례� 전첩 16, 진무방임. 소속청인 표하초관청은 전에는 지구관

청과 함께 있다가 1700년(75대 閔涵) 개설되었고, 都訓導廳 혹은 訓將官廳으로 부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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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포군관과 함께 포수와 사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19세기 후반 증액된 것 같고, 

영 내외 다양한 직임의 원천이 된 대변군관 중에서 차출된 것으로 보인다.18) 포도

는  18세기 초엽 때 가설된 후 점차 각 전선에 배치된 것 같다. 이들은 다음에서 

거론될 형행부의 군졸을 통솔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생각된다.19) 

3) 선장과 도훈도

선장은 전투와 수조를 맡은 중책이었으므로 각별한 지위를 지닌 존재였다. 처음

에는 계청(帶率)군관 중에서 차출했는데 수군을 이끄는 데 익숙하지 않기에 1685

년부터 통사(62대) 邊國翰이 啓聞하여 이를 잘 아는 이 고장 출신 군교를 차정했

다. 곧 遠地人은 군기나 수군 일 등에 온전히 어두울 뿐만 아니라, 아침에 차출했

다가 저녁에 바꾸게 되니 변방의 사정이 위중한데도 소흘함이 비할 바가 없었다. 

했다. 본디 산성군에는 친ㆍ아병 외에 標下軍(卒)이 배속되었다. �총수�(63), �도서�

(317), �사례책�(365), �통영지 ⅱ-ⅳ�(248)까지 확인되며 外邑에서 충원했다. 실제로 �軍

國總目�(奎 12195; 1794년)에서 영하읍인 고성현은 친병(340), 아병(78), 표하군(227)의 

대다수를 분담했고, 이들은 조련 때만 赴防하였다. 친ㆍ아병초관이 있듯이 표하군의 지휘

가 소임이었지만 陸操 때 외에는 직무가 없으므로 겸직인 도훈도의 직위로 이미 18세기 

중반부터 승선한 것으로 보인다. �동국문헌비고� 병고 주사. 통영 표하군은 산성 소속

(367), 본영 소속(287)의 2대가 나눠 있다. 

18) �통영지ⅰ�의 대변군관 직임 중 料射窠가 18원인데 사군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각양사례� 의 대변군관 중 요사는 34원인데 “風和遂朔射 風高合射八月”이고, 수조호궤

실수의 40원(32+8)은 �통영지ⅱ�의 군제 액수와 같다. 19세기 말엽 �통영지ⅲ�의 요사

군관은 16원이다. �道先生來歷事蹟擧槪�(해사박물관 소장본)(이하 �거개� 약기) 통사 李

惟秀(165대; 1827.3~1829.3) 때의 “座船射軍官甲衣別備” 기사를 미루어 실제 승선이 확

인된다. �거개�는 표제에 통영사례가 병기되어 있다. 앞부분은 �통영지ⅱ�의 건치연혁, 

관직, 성지조의 일부까지 기사가 거의 같다. 후반부는 역대 통사별 治績과 우후명이 기재

되어 사실상 관안(선생안)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8종의 통제사 선생안 중 그 내역이 가

장 상세하며, 기재 하한이 통사 許棨(174대; 1843.4~1845.2)까지이다.

19) �거개� 吳重周(82대;1706.4~1707.10); �통영지ⅰ� 방료식; �각양사례� 전첩 14, 대변군

관임과. 18세기 초엽에 등장한 포도(군관)은 19세기 중엽에도 8전선에 배치되나 �통영지

ⅰ� 에서는 좌선(1), �통영지ⅱ� 관직조에서는 좌선과 이선에만 각 2원이다. �통영지ⅲ�

공해ㆍ우후영조, 어변군관 중 2원과 포장청 하 2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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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원래 거주하면서 수군사를 잘 알고 품계가 높은 이를 가려 뽑고, 인사고

과는 유수부인 광주나 강화의 예처럼 시행하고 옮기도록 했다. 실제로 이들의 급

료 수준은 산성청의 핵심 지휘부인 중군, 천․파총과 거의 같은 대우를 받았다. �세

병관 좌목�에서도 산성중군 다음의 자리에 기재되며, 산성청 소속의 천․파총 및 

다음의 파수별장과 함께 주요 직책으로 등재되고 있고, 임기도 함께 24삭이다. 그

러므로 통사의 연 2회 포폄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20) 병선장 6원은 1743년 통사

(109대) 李玗 때 가설되었다. 처음에는 군화기감관과 더불어 각 3원으로 겸직이었

다가 나중 분리되고 중군 병선을 합하여 7원이었다.21) 훈도는 본래 전문적인 기술 

교육직으로 지방 관청에도 배속되었다. 도훈도는 그 연장선상에 있으며 선상에서 

관측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22) 이상의 將官은 대체로 시기가 내려오면서 증원되

20) �절목� 전첩 41, 영문고사기략; �거개� 변국한(62대; 1684.2~1685.4) “六船將前以帶率軍

官兼差 至於軍器舟什等事 全昧不知�不喩 遠地之人朝差暮改 其在重邊情之道疎虞莫此爲 

故以原居軍官熟諳舟師資高者擇差 殿最考績依廣州江華例遷轉之意 啓聞定奪”; �각양사례�

전첩 13ㆍ4, 대변군관임과. 김병륜, 2013 앞의 논문, 185-192면; 송기중, 앞의 논문, 288면. 

실제로 현존 세병관 좌목에서 고성인의 선장직 명단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통사(66대) 

申汝哲 좌목(1691.5 작성)부터이다. 19세기 후반의 �통제영계록�에서 포폄 현황이 확인된

다. 산성중군과 예하 친병 지휘관인 천ㆍ파총과 초관 도합 22인과 함께, 좌선과 이선을 

제외한 6전선 선장이 대상이다. 김병륜은 18세기 중엽 전라우수영과 충청수영 관하 읍진

의 �선장관안�을 중심으로 선장직을 분석했는데, 한량 출신이 다수였고 그 지위도 그다

지 높지 않았다. 19세기 후반 경상우수영 관하 읍진의 선장(대장) 역시 주로 업무 혹은 

한량인 점에서 비슷하나 본영의 6전선 선장은 主簿나 部將이 대다수로 격차가 있었다.

21) �통영지ⅱ� 관직; �각양사례� 전첩 13ㆍ4, 대변군관임과. 料資는 포도와 같으며, 병선장

과 군화기감관이 1745년 통사(110대) 李義豊 때 加設된 것으로 밝혀 약간의 시차가 있

다. 병선장 6인은 군화기감관, 선기패관과 함께 요조 3석, 삭포전 3냥이다.

22) �각양사례� 전첩 15, 진무방임. 송기중, 앞의 논문, 288-9면. 이들은 3종의 �통영지� 관직

조에는 보이지 않으며, �통영지ⅱ� 군제조에서는 좌ㆍ우별선-좌ㆍ우탐선은 본선과 병선

에 모두 배치된데 비하여 좌선과 이선은 소속 병선만, 부선은 본선만 배정된다. 아마도 

대체 인력이 있는 탓으로 보이며, 앞서의 표하초관과 겸직이므로 방료도 같은 것으로 여

겨진다. 진무 중에서 차출된 점에서 전형적인 무관직이 아니라 기술직에 가깝다. 수조 과

정에서는 집사와 함께 진행을 돕기도 하며, 비공식 훈련인 私操日에는 軍禮班次記, 정식 

훈련일인 正操日에는 試監旗를 다루기도 한다. �절목�에서는 요조 1석과 4절의자전 7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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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추세이고 그 대부분이 대변(좌․우청)군관이나 별무사군에서 차출되는 것이 상

례였다.

4) 기타 장관

이제 <표 1>의 하단(기타란)에 덧붙인 일부 장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

다. 이미 밝혔듯이 통제영의 다수 장관 보직을 배출한 군관이 대변군관이다.23) 설

영 초에는 加軍官으로 불렸고, 혹 7․8인 내지 15인으로 대솔(帶率)군관의 좌목 

끝에 올려 두었다. 料布는 군관과 함께 지급했다.24) 1667년 통사(48대) 李枝馨 때 

외에 겨울철 木花代 7전이 있고 나머지는 같다.

23) �절목� 영문고사기략 “己酉(1729)金公潝蟾津別將以營下待變軍官中久勤差定”; �통영지ⅱ�

관직. 통영의 육군인 산성군을 이끈 산성중군도 대변군관의 일원이었다. 통사 신여철(66

대; 1691.5)의 좌목부터 선장직의 고성인 대변군관이 명기된다. 유동호, 2014 �朝鮮後期 

地方軍制의 變化와 下三道 兵營 運營�,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79-98면. 하삼도 병영의 대

변군관의 실재가 확인된다. 

24) 具玩會, 1999 ｢朝鮮時期 觀察使의 幕僚組織 –裨將을 중심으로-｣, �조선사연구� 8; 김현

구, 2018 앞의 논문, 358-363면, 414-418면; 이훈상, 2020 ｢조선후기 통제영의 영방과 영

리 그리고 이들의 출자｣, �진단학보� 135; 2021 ｢조선후기 중인의 지방 파견제도와 그 

실상 -심약ㆍ왜학ㆍ한학ㆍ화원ㆍ사자관ㆍ검률의 통제영 파견에 관한 사례 연구｣, �대동

문화연구� 113, 502-504면. 통영의 군관 가운데 최상위직은 啓請(帶率)軍官이다. 흔히들 

裨將으로 불리는데 최측근 막료로서 군정을 보좌했다. �도서�와 법전(�속대전�과 �대전

통편� 병전, 군관)의 통영 계청군관 정원은 9원이다. 그 후 �절목�과 �통영지ⅰ-ⅲ�, �사

례책�은 모두 12원이다. 그런데 정원 내에는 화사와 사자관 각 1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명료하지 않다. 전국적 현황을 보여주는 �도서�의 6도(경기ㆍ전라도 

누락) 감ㆍ병수영을 취합하면 정원은 5~9명이다. 호칭상 계청군관(人) 4곳(경상감영과 

통영, 평안감영과 병영), 대솔군관(員) 1곳(경상좌병영)을 제외한 12곳은 모두 비장(人)

이다. 더구나 충청수영 비장(7인)은 계청비장, 황해감영의 화사(1인)는 화사비장으로 불

린다. �통영지ⅰ�의 대솔조에는 군관 12원과 화사, 사자관 각 1원이며, 방료식의 방료는 

모두 같다. 한학, 심약, 왜학은 역학조로 구분되고 방료도 그들보다 낮다. �내영지� 관직. 

경상좌수영의 대솔군관은 9원인데 그 중 5원이 계청이라고 밝히고 있다. 구완회는 정원

내 2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이훈상은 계청군관을 통제사 개인의 선임, 대솔군관은 

병조의 직접 임용으로 구분하였으나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양자는 혼용

되고 있으며, 계청을 하더라도 主將의 自辟이 작동하였고 元額의 제약(�신보수교집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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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변사의 명으로 대변군관으로 이름을 바꿨고 30인이 번갈아 隨行하였다. 매년 節

魚進上 6등, 方物朔膳의 生熟鰒 등의 진상을 위한 陳賀狀을 지닌 陪持軍官도 모두 

대변군관이 채웠고, 그 밖에 허다한 傳令을 보내는데도 차출되었다. 7전선의 병선

감관, 화포감관, 군기감관, 병선장 등의 직임을 맡았고, 위급한 일의 쓰임새에는 빈

자리가 불가하므로 겸임하여 거행했다. 실은 정액의 직임이 되었다. 兵火가 거듭되

다보니 온갖 일이 순조롭지 않아서 30인의 요포 마련이 어려웠다. 한때(1654년) 

통사 李元老(38대)가 혁파의 장계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비국에서 존치하도록 조치

하였다.25) 그 소속 부서를 待變武廳 혹은 武士廳으로 불렀다. 나중 1689년 통사

(66대) 申汝哲의 再任 때 좌․우청으로 나눠지면서 군액도 증원되었다.26) 18세기 

말엽까지는 정액이 140인으로 좌․우청군관이 각기 18원이었다. 매삭 요조 3석, 삭

병전, 군제; �대전회통� 병전 군관)을 벗어나기 십상이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세병관 좌

목 45기 중 17세기의 14기가 계청(대솔)군관과 대변군관의 구분이 없이 군관으로 일괄 

등재되고 있다. 총원 847명 중 거주지 기재가 없는 좌목(5대 柳珩; 1602년 작성)의 134

명과 좌목 6기의 별파진 11명을 제외한 702명 중 고성인은 8%, 거경인은 25.5%를 차지

한다. 前職과 직급, 거주지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1기당 15인에서 122인에 이르는데, 나

머지 좌목과 함께 향후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국립해양박물관 소장의 통사 

李鍾承(196대; 1876.12)의 좌목에는 나중 함안군수와 고성부사로서 �총쇄록�을 남긴 吳

宖默이 出身으로 비장 명단에 올라있다.

25) �거개� 이지형(48대) 그의 세병관 좌목(1669.3 작성)에는 군관 16명과 三學 3명(한학, 왜

학, 심약)만 등재되고 있는데, 前職이 司果(5), 萬戶(3) 외 折衝, 府使, 虞候, 僉使, 判官, 

縣監, 主簿, 出身으로 다양하다. 절반이 외지인이며 나머지 절반이 고성인인데 사과 전원

과 만호 2인, 출신 1인이다. 이들 고성인들이 계청군관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전의 9기 

좌목 역시 군관으로 일괄 기재하였고, 고성인은 간혹 볼 수 있는 것이기에 주목된다. 김

상현, 2017 ｢統制營 在地軍官의 대두와 가문 형성 -統營 洗兵館 座目을 중심으로-｣, 경상

대 석사학위논문; 김경옥, 2019 ｢전라좌수영의 군정과 군관｣, �수군진 물고기 비늘처럼 

설치하다�, 민속원, 131면. 앞서 다룬 선장의 土校 차출(1685)과 1708년 이후 산성청의 

장관 증액에 편승하면서 이들이 재지 무반 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

로 보인다. 전라좌수영의 대(어)변군관도 영하읍인 순천부의 4개면에 주로 배정되고 있

었다. 

26) �통영지ⅱ� 공해;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후자에서는 1653년 통사(37대) 黃瀗 때 나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 무렵 정원이 확대되면서 선장을 필두로 고성인의 장관직 진출

이 본격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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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은 풍화기 3냥7전과 풍고기 2냥이었고 의자전이 3냥7전(봄 1냥5전, 겨울 2냥2

전)이었다.27) 19세기 후반에는 좌청속 112원 우청속 115원이었다. 정원내에 行首

(4), 兵房(2), 掌務(4), 老遞兒(4)28), 料射(32)29), 連料(33), 間料(58), 無料(4) 工

兵捧貿로 나눴고, 이들 227원은 매달 88원이 立番하는데 32窠는 連朔, 56과는 間朔

으로 料布錢을 지급했다.30) 이들은 이 밖에도 통영의 다양한 군관 직책을 맡아 차

출되고 있었다.31) 그러므로 이들은 통제사의 휘하 소속인 점에서 좌선속으로 기재

되었을 뿐 주요 장관 보직과 중복됨으로 당연히 승선원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이들은 소수의 계청군관으로 차출된 이를 제외하고는 현지인(고성인)으로서는 최

상위 직군에 속한 셈이지만, <표 2>에서 보듯이 중앙 파견직인 계청군관의 대우와

는 격차가 컸다.

다음으로 다수인 別武士는 개영과 더불어 자리를 잡은 상위 군관을 가리킨다. 

원래 조선후기에 일반 병사나 한량 등을 대상으로 시험을 보아서 선발된 마병 장

교를 일컫는데 훈련도감, 금위영 등 중앙 군영에 먼저 설정되었다. 지방에는 숙종 

때부터 해적의 방어를 위해 평안․황해도에 배치가 되기 시작하여 영조 때에는 영

남에도 설치된다.32) 그런데 통제영의 경우는 별무사청이 이미 17세기 후반인 통사 

27) �절목�과 �영지�가 거의 같은 내역이나 전자에서는 합36원을 22원과 14원으로 나눠 삭포

전이 각 3냥과 2냥4전1푼으로 차이를 두기도 한다. 후자에서는 보직이 열거되는데 行首

(2), 掌務(2), 兵房(1), 老遞兒(4), 雉摠(3), 親兵哨官(5), 料射窠(18), 賑恤ㆍ軍器ㆍ養武

倉外監(각 1) 등을 비롯 산성군의 주요 지휘 군관에 이르기까지 망라되고 있다.

28) 체아직이란 정해진 녹봉이 없이 계절마다 근무 성적을 평가하여 녹봉을 지급하는 관직.

29) 요사군관은 일반 민간인 중에서 시험에 의해 선발되어 국가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는 

군관을 이르나 앞서 다룬 대로 이들은 사군관을 가리킨다.

30) �거개� 통영지, 대변군관;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통영지ⅱ� 관직. 요사까지는 같고, 

把任(78)과 無料(103)로 내역에 차이가 있다. �통영지ⅲ� 공해의 대(禦)변군관은 행수와 

병방은 같으나 장무(2), 捕盜(2), 砲手把摠(1), 料射軍官(16)의 23員과 在家軍官(110)을 

합쳐 133원이다.

31) �각양사례� 전첩 13ㆍ4, 대변군관임과. 보직 40과(겸직 포함)에 193원이 열거되고 있다. 

이들은 연료(27), 간료(60), 무료(60)의 인원 차이도 있는데, 통사의 재량에 따른 임용의 

탓으로 보인다. 최상층 지휘부(우후와 삼학) 및 계청(대솔)군관을 제외하고는 통제영 상

층 보직(장관)의 공급원은 이들 대변군관임이 재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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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重起(64대; 1686) 때 개설된 점을 미루어 다른 지방보다는 앞선 것이었다.33) 18

세기 중엽 본영과 중영을 합쳐 30~40명 내외의 정액이 확인되는데, 18세기 후반

의 6원은 행수(1), 노체아(1), 장무(1), 料射窠(3)로 짜여졌다. 요조 3석, 삭포전 1

냥8전, 의자전 3냥7전(봄 1냥5전, 겨울 2냥2전)을 받아 대변군관과 거의 같은 수준

이었다.34) 19세기 들어서는 14원으로 증액되면서 4직군이 각기 곱절 불어나고 

좌․우탐선의 기패관 2원이 포함된다. 間朔料가 3석이고 瓜期는 50삭이다.35) 그런

데 이들은 일찍부터 수조시의 대항군인 가왜군을 이끄는 假倭將을 겸했고 설영 초

부터 貿穀將겸 運糧將을 맡기도 하였다.36)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영의 별무사 

32) �신보수교집록� 병전 군제. 강석화, 1999 ｢조선후기 평안도의 別武士｣, �한국사론� 41ㆍ 

42; 김준형, 2015 ｢조선후기 경상도 별무사의 운영과 경제적 지위｣, �역사와 경계� 97. 

위 집록에 따르면 평안도 황해도, 동래부, 강춘도는 18세기 초엽에 등장하여 통영 별무사 

보다 훨씬 뒤에 창설되었다. 김준형은 경상감영의 별무사(1745)는 다소 늦지만 경상병ㆍ

수영의 경우(1680년 이전) 이보다 이른 것으로 본다. 경상우병영 별무사의 경제적 기반

이 안정적이었음을 분석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다.

33) �통영지ⅱ� 공해, �통영지ⅲ� 우후영. 중영의 무사청은 1694년에 개설됐다. 이러한 바는 

그 배경 둘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역대 통사 상당수가 이미 중앙 군영의 대장이나 중군

을 역임하여 그 실효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둘째는 통영의 원활한 재정 운용에 일익

을 맡거나 수조 시의 대항군인 가왜군의 지휘 등에 동원됨으로써 그 활용도가 높은 점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단 중앙 군영이나 감ㆍ병영과는 달리 이들은 마병은 아니며, 대변

군관과 더불어 다양한 직임에 충원된 장교군으로 보인다.

34) �절목�과 �통영지ⅰ�가 거의 같은 내역이나 전자에서는 삭포전이 1냥8전이며 수령처가 

砲粮倉이 아니고 城倉이었다.

35) �각양사례� 전첩 14, 별무사임과. �통영지ii� 관직조에서는 본영 정액이 41원이고 기패관 

2원을 제외한 12과는 같다. 1740년 통사(107대) 趙儆 때 無料 인원 33원을 加設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군제조에서는 해당 입번자가 없다. 반면 중영에서는 무사군관 70원이 탑

승원으로 올라있다. �각양사례� 군총입사수에서도 마찬가지다. �통영지ⅲ� 공해조에서는 

행수ㆍ장무ㆍ노체아(각 2)와 요사(4)의 10인이고, 간삭 요조 3석과 삭포전 3냥이다. 

36)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총수�의 17명은 아예 호칭이 가왜장이다. �도서�의 29명도 겸직

을 밝히고 있으며 �요람� 단계까지 이어진다. 12~14원의 임과와 가왜장 겸직의 합액이 

40여 인 것은 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책�에서는 정원 44원이 매삭 6원씩 間朔 

근무하고, 가왜장 겸직자는 24인이었다. 48척의 가왜선이 24척씩 번갈아 동원된 것과 연

관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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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원은 예비 군관 자원으로 귀속처를 밝힌 것이고 본영의 대변군관과 같이 실승선

원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지구관도 역시 조선후기 중앙 군영과 감영 및 

병․수영에 둔 군관직이다.37) �도서� 단계에서 좌선과 이선에만 처음 등재되고 �요

람� 단계까지도 이어진다. 18세기 후반의 본영 정원은 4원인데 매삭 요조 3석, 삭

포전 3냥, 의자전 7냥(봄 3냥, 겨울 4냥)이 지급되는 상급 보직자였다. 19세기 후

반에는 敎鍊官으로도 불린다.38) �도서�와 �요람�에 실린 감관은 구체적 보직의 

확인은 어려우나, 좌선속 代將은 兵船裨將을 맡았고 부선의 선장 노릇을 한 別將, 

이선속 군기감관과 더불어 대부분 대변군관에서 차출된 장관으로 보인다.39)

요컨대 통제영 지휘부를 형성하는 승선 장관층은 진무가 투입된 표하초관을 제외

한 주공급원은 대변군관과 별무사였고, 주요 보직에 고성인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

는 17세기 말엽부터 이른바 ‘재지 무반 세력’의 형성 단초가 마련되고 있었다.

37) 활에 밝은 군관이란 자구에서 보듯이 훈련도감의 삼수병 중 射手 훈련을 담당하면서 자

리를 잡았고 속오군 체제의 편성과 더불어 지방에도 배속된 것으로 보인다. 통제영의 경

우 19세기 후반 교련관으로 불린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38) �통영지ⅰ� 방료식. �통영지ⅱ� 관직조에 따르면 정원이 8원인데 5원(1604년), 1원(1811), 

2원(1825)의 단계별 증원을 밝히고 있어서 여타 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세병관좌목｣ 3

점(150대 李仁秀-5원, 160대 吳毅常-7원, 196대 이종승-10원)에서 이들의 실체가 확인된

다. 前職이 미기재된 통사 오의상의 좌목 외 15원은 前僉正(5) 前判官(1), 前主簿(5), 出

身(3), 前部將(1)으로 대변군관의 다수를 점유하는 선장이나 천ㆍ파총들과 출신 배경상

의 큰 차이가 없다. 다만 19세기 후반의 사례에서 보듯이 직함을 아예 (행수)교련관이라

고 칭하여 �통영지ⅲ� 공해조에서 교련당 소속 교련관의 배정과 일치한다.

39) �절목� 전첩 35ㆍ6, 영문고사기략; �통영지ⅱ� 군제. “己巳(66대 신여철;1689) 8月19日私

操主將 以兵裨柳漢明代行 庚午(1690)3月春操時 私操主將 亦以兵裨代行 敎諭書令牌奉安于

座船 一如使道親行之儀”, “壬申(1692) 3月 20日沈公樸(68대)合操設行 私操以兵裨副船代

行” �도서� 좌선의 戰船監官 1인은 �통영지ⅱ�의 전선대장 1원과 같은 직임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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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8~19세기 통제영 군선 탑승 군액수

座  船 副船 中營船 左ㆍ右翰船

謄錄 圖書 軍圖 營誌 謄錄 圖書 軍圖 營誌 謄錄 圖書 軍圖 營誌 謄錄 圖書 軍圖 營誌

指

揮

部

(將
官)

執  事 8 5

旗牌官 8 2 ● 2 6 2 ● 2×2

令旗牌官 8 4 8 4×2

火砲監官 2 1 2 1×2

兵船監官 (2) 1 (1) (1) 1 (2)

標下哨官 4 2

射(夫)軍官 8 4 8 4×2

捕  盜 2 2 2 2 2 2 4 2×2

船  將 ● (2) 1(1) (1) ● (1) ● 1×2(2)

都訓導 4 (2) ● 2 2 (1) 4 2×2(2)

소계 2 12(4) 35(4) 2 5(2) 15(1) 2 8(2) 30(2) 4 10(4) 32(4)

戰
鬪
部

射  夫 22 ● ● 20(20) 20 ● ● 20(10) 18 ● ● 18(10) 36 ● ● 18×2(20)

砲  手 26(4) 24(20) ● 37(20) 24(2) 24(10) ● 42(10) 24(2) 24(10) 52 40(10) 48(4) 48(20) ● 42×2(20)

火  砲 14 ● ● 30(4) 12 ● ● 20(2) 10 ● ● 20(2) 20 ● ● 20×2(4)

船庫直 2 ● 8 2 ● 7 2 ● 4 4 ● 6×2

運
航
部

舞上 2 2 2 4

柁(沙)工 6(2/6) 3(2/6) 36 34(4) 6(1/2) 3(1/2) ● 24(1) 6(1/2) 3(1/2) 33 33(3/2) 12(2/4) 6(2/4) ● 19×2(2)

格  軍
120

(28/24)
121

(28/25)
256

196
(30/35)

110
(14/8)

117
(14/8)

●
154
(15/10)

100
(14/8)

117
(14/8)

210
174
(12/14)

200
(28/16)

234
(28/16)

165×2
140×2
(30/20)

儀
仗
部

別旗隊 ● 93 ● 11 22 23 ● 8×2

巡令手 ● 80 22 28

吹鼔手 ● 73 ● 8 28 26 ● 6×2

吹  手 24 8 6 2×2

刑
行
部

等  牌 ● 7 ● 2 1 ● 2×2

軍  牢 ● 80 ● 6 ● 26 ● 4×2

使  令 61 4 8 2×2

羅  將 29 2

軍
卒

소계
192
(64)

198
(105)

825
711
(113)

176
(27)

184
(47)

346
302
(48)

156
(27)

182
(47)

455
401
(53)

324
(54)

364
(94)

630
534
(96)

기
타

待變軍官
代  將
別  將
軍器監官 
武  士
知彀官
監官
親兵奴

6인
1인

●

131인
1원

41구

1인

2인

2인
70인

집
계

將  官 2 23 171 2 7 17 2 12 104 4 14 36

軍  卒 256 303 866 865 203 231 346 350 183 229 455 454 378 458 630 630

總  員 258 325 1,036 205 238 367 185 241 558 382 472 666

�各營釐正廳謄錄�(奎 15062) 釐正廳別單 各船軍制定額數; �輿地圖書� 하, 통제영 官職․水軍條(국사편찬위원회, 1979); �三
道舟師都分軍圖� 營各船軍摠(�문화재� 6, 1972); �統營誌�(奎 10876) 官職․軍制條; �良役總數�(奎 12221) 諸道營鎭所屬良
役查正別單 慶尙道(여강출판사, 1984); �萬機要覽�(奎 1151) 第10冊, 軍政篇 舟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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龜船 左ㆍ右探船 소 계付屬船 병종별 집계

謄錄 圖書 軍圖 營誌 謄錄 圖書 軍圖 營誌 營誌 謄錄 總數 圖書 要覽 軍圖 營誌 관직

13 13

● 2 ● 2×2 16 36+18 26 20 16 12+2

4 4×2 40 40

1 1×2 10 [7+2] 10 × +2

(1) 2 (7) 2 × +1

6 [4+2] 6 4+2

4 4×2 40 40

2 2 2×2 16 12 [14+2] 14 16 2+2

● 1(1) ● 1×2 5 7 6(7) 12 12 6(6)+(1)

2 2(1) ● 2×2 12 6 18 16 18

2 5(2) 16(2) - 10 32 148 13 12 36+18 50(14) 62* 173

14 ● ◎ 18(10) ● ● ● 10×2 132 70 110 244+32 132(70) 174 202 202 174+28

24(2)24(10) ◎ 42(10) 32 20 24, 23 23×2 291 70 178(14) 436+75 164(70) 200 361 361 312+52

8 ● ● 20(2) × ● 14, 10 14×2 158 14 64 97+20 158(14) 150 168 172 150+22

2 ● 6 2 6, 4 4×2 45 14 56+6 [69+13] 69 47 45 42+4

2 2 14

6(1/2)3(1/2) ● 18(1)6(-/2)6(-/4) ● 15×2 177 13 42(7/18) 24(7/20) 7+144 183 190 150+33

100
(14/8)

117
(14/8) 165

138
(15/10)

96
(-/8)

96
(-/15)98, 97

88×2
(-/20) 1,118 211

726
(98/72)

1,001
+203

802
(98/80) 841 1,335 1,329

2,022
+174

● 8 ● 2×2 155 154 155 132+23

108 72 [60+20] 102 108 80+28

● 3 ● 2×2 126 134+39 [100+40] 128 126 100+26

2 1×2 46 大旗手 52[旗手27+9] 46 × +6

● 2 ● 2×2 20 19 20 60+1

● 2 ● 2×2 126 126+39 [100+30] ● 126 60+26

2 [77] 79 77

31 31 × +2

156
(27)

182
(47)

309 259
(48)

158
(10)

170
(19)

175,
167

326
(20)

2,533 391 1,148
(209)

2,218
+414

1,280
(359)

1,585 2,907 2,911

131
1
1
2
70

41

137+15

17+13

[140+19]

水∼[6+2]
[別∼29+11]

8

140

別武士29
6
18

攔後兵41攔後∼41

205
+41

235+30

8+1
41+70

8

2 7 18 - 10 32 378 (13) 12 236 73 255*

3,330183 229 309 307 168 189 342 346 2,952 (378) 1,357 2,632 1,639 1,626 2,948

185 236 325 168 199 378 3,300 (391) 1,369 2,908 1,712 1,881

* ( )는 병선 액수, ( / )는 병선/사후선 액수. 병종별 집계 이전의 굵은 자는 정정 액수, 이후의 굵은 자는 관직조[본영+
중영]의 액수. ●는 �영지�와 같은 액수, 단 ◎는 양자에 해당. 군졸 소계 하단 (  )는 병․사후선의 합. �영지� 좌선의 등
패; 70→7, 부선의 타(사)공; 42→24, 좌․우한선의 포수; 24→42, �군도� 귀선의 사부, 포수; 8→28, ? →52명 정정 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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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8~19세기 통제영 군선 탑승 장졸 방료

18세기 말엽

料米 料租 朔布錢 四節衣資錢 기타

지
휘
부
(將
官)

執  事 교련당 1645 4 3 춘등 3, 동등 4 都執事 ×-4-3-13,知彀官

旗牌官 선장청 1604 3 화 3, 고 2 춘등 1.5, 동등 2.2

令旗牌官

火砲監官대변좌우청1604

兵船監官 〃 〃

標下哨官 훈장관청 1700 0.052 3 4.5 春冬等 4.7 夏秋等 3

射軍官 대변좌우청1604 3 화 3.7, 고 2 춘등 1.5, 동등 2.2

捕  盜 〃 〃 3 화 2.7, 고 2 춘등 1.5, 동등 2.2 좌선 포도 1인

船  將 선장청 1604 4(3)
3(화 2.7, 고 

2)
13(춘등 1.5, 동등 

2.2) 병선장 포도와 仝

都訓導 도훈도청 1700 표하초관과 仝

戰
鬪\
部

射  夫 사부청 1604 (58) 화 
0.032

화 0.07, 
(10) 고 2

화 3 頭目∼(6) 화 料米 1.03
       (9) 고 料租 2

砲  手 포수청 1603
(104) 화 0.06 

(52) 고
화 1.07

고 매월매일 0.07 화 1
*1∼20일9명씩 5일遞番
21∼30일8명씩 輪回遞番

火  砲 주사화포청1604 (50) 화 0.08
화 1.07
(7) 고 

2+(3;두목) 3

都火砲手(1)0.04-0.10-2-×
7전선∼(5) 화 料租 2

船庫直 선고직청 1680
(7) 화 1, 

(3) 고 1+(4) 고 1
화 2

(3)+고 2

運
航
部

舞上

柁(沙)工 사공청 1629  
(29) 화 代番 0.10

화 料番 3�, (17) 고
대번+화 3
병선∼ 4

풍화ㆍ고 입번 料代는 仝
병선∼ (6) 화, (3) 고 

格  軍

儀
仗
部

別旗隊 별기대청 1803

巡令手 순령수청 1690 (15) 2

吹鼔手 취고수청 1687 (19) 2

吹  手

刑
行
部

等  牌 등패청 1648 (8∼10) 料代는 사공과 仝

軍  牢 군뢰청 1673 (19) 2

使  令 사령청 1681 (24) 4.5
三秩布受, 

入番數月各不同
羅  將 1753

기
타

待變軍官대변좌우청1604 3 화 3.7, 고 2 춘등 1.5, 동등 2.2  

代將 〃 〃

別將 〃 〃

軍器監官 군화기청 1743 3 화 2.7, 고 2 춘등 1.5, 동등 2.2

(別)武士 별무사청 1686 (6) 3 1.5 춘등 1.5, 동등 2.2

知彀官 지구관청 1645 (4) 3 3 춘등 3, 동등 4

監官 대변좌우청1604

(攔後)親
兵 1656

啓請軍官 비장청
(백화당)

1603 4 1+太 0.12+皮牟 0.09 4 每等 4 紙筆墨價米 0.039+
衣資米 春夏秋 각 1, 冬 2

18세기 말엽-�통영지ⅰ�(국중 古2758) 放料式; �통제영절목�(개인 소장본) 前帖 1~27, 營門一朔放料都總. 19세기 중
엽- �통영각양사례�(충렬사 소장본) 前帖 13~17, 待變軍官․別武士․.城長任窠 鎭撫房任; �통영사례책�(孟仁在 소장
본) 營門將卒實數. 19세기 말엽-�통영지ⅲ�(奎 12186; 1895년) 公廨, 虞候營; �통영지ⅳ�(충렬사 소장; 굵은 자) 上營
軍總入仕數, 中營軍總. 단위; 요미와 요조는 石-斗-刀, 삭포전과 4절의자전은 兩-戔-分임. 



184 奎 章 閣 58  ․

19세기 중엽 19세기 말엽

料米 料租 朔布錢 四節衣資錢 기타 料米 料租 朔布錢

連料 3 首執事 加料 1 3 3

間朔 3 (6) 대변군관, (2) 별무사? 3 3

0.052 1 4.5 진무 0.052 1 4.5

間朔 3 별무사 3 3

間料 3 대변군관

連料 4
병선장 포도와 仝, 

대변군관 4(3) 4(3)

(58) 화 0.032
(2) 고 1.03

화 0.07, (7) 고 2 화 3[2] [두목(3) 고-요미1.03] 화0.063 (7)고2

(104) 화 0.06
(6) 고 0.12

 화 1.07+(6)[두목] 화 3
(3) 고 2+(9;두목) 고 매일 0.01

(104)+화 木 半疋
(3)+고 木 半疋

화 2.07
고 1

화 1
고 3

(50) 화 
0.08

화 1.07
(7) 고 2+(3) 고 3

毋論風高和入雇軍總, 
都火砲

(1) 고 조0.10, 미0.04, 전2

화 1.12
고 3

(7) 화 1+(2) 화 2
(3) 고 1, (6) 고 2

(7)+화 2
(3)+고 2

화 1
고1.085

화 2
고1.085

(36) 화 0.10/ 3
(27) 고 上仝

(36)+3
(27) 고 上仝 1.125 1.5

매년 乾葛 15斤式 병선납

(13∼14) 2 2 [1] 매삭 先ㆍ後望 입번 2 代錢 1

(17) 2 代錢 1냥 2 대전 1

(19) 2 代錢 1냥 2 대전 1

(9) 3 /代錢 3냥+租 0.10 1.125 1.5

(17∼19) 2 代錢 1냥 2 대전 1

(22∼25) 0.075+加料錢 1 代錢 4.5, 隨其把立
[조1, 전5.5]

1 4.5

1 4.5

*매삭 (88)-32連朔, 56間朔 3 3

대변군관

〃

〃 3 3

(14) 間朔 3 間朔3 間朔3

3 3 行首∼ 租 3+錢 3냥 3 3

대변군관

매명 (除操)米 0.03

4.144 4 4節衣資米 5 紙筆墨價米 3.096 좌동

(  )는 군액 수이며, 화, 고는 풍화기(3-8월)와 풍고기(9-2월)의 약기임.
*포수; �영지� 풍고의 合租는 17석5두, 이하 �절목� 아래 순령수, 취고수, 군뢰; 加料 각1냥, 사령; 代布 각4냥5전, 대
변군관(36인); (22) 삭-3, (14) 삭-2.41, 별무사; 삭포전 1냥8전, 계청군관(12); 요미와 지필묵가 仝, 奴料租, 馬太, 피
모 仝, 朔布2疋代4냥, 4節衣資木8疋代16냥, 米5石木花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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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선 군졸의 현황과 실태

이제 군졸들의 탑승 실태를 파악할 차례이다. 이들의 존재는 크게 4대분할 수 

있겠다. 곧 전투부와 운항부 요원이 핵심이지만 부수적으로는 의장부와 형행부 탑

승원들도 일정한 역할 수행이 긴요하였다.40)

1) 전투부 군졸

전투부에서 가장 주목할 바는 18세기 초엽부터 19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사부

의 인원은 큰 변화가 없는 데 비하여 화포수는 18세기 중엽, 포수의 경우는 18세

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엽부터 증액됨이 두드러진다.41) 이 점은 다음의 운항부 사

(타)공이나 격군의 증원과 맞물려 있을 뿐더러 전선의 비대화(대선주의)와도 연결

되지만 무엇보다 총포류의 확대 배치와 직결된 것으로 보인다. 

사부는 18세기 중엽의 �총수�에서는 본영 사부 244명, 중영 사부 32명이었는데,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말엽까지의 정원은 본영 174명, 중영은 28명이었고 약간 

줄었다. 이들은 分作3番하여 풍화기에는 매삭 58명, 풍고기에는 매삭 7(9)명이었

다. 설영 초에는 ‘兼二軍官’으로도 불렸는데, 본디 4부류로 나눠져서 土․冶․工․

弓射夫가 각기 45․48․44․37명이었다.42) 이들은 여타의 軍職과 더불어 통제영 

40) 송기중, 2016 앞의 논문, 283-305면. 그는 주로 �여지도서�와 �통제영절목�을 중심으로 

납포군인 防軍과 함께 통제영의 병력 편성과 입역 실태를 다루고 있다. 승조원 가운데 

의장부와 형행부의 요원은 육군(산성군) 소속이거나 하위 행정직으로 분류하고 있다.

41) 김병륜, 2010 ｢조선시대 수군 진형과 함재 무기 운용｣, �군사� 74, 172-3면. 전투부 요원 

중 사부 정원이 일정 수준(30% 이상) 유지된 것은 화포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효

율성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42) �각양사례� 후첩 28, 군총입사수;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통영지ⅱ-ⅲ� 공해. “射夫廳 

與營竝設 古有四班射夫 分在各廳矣 嘉慶甲子(1804)李公潤謙時合廳” 예전에는 이들 4반사

부의 廳舍도 4곳에 나눠있다가 1804년 통사(151대) 이윤겸 때 합청되었다. 중영의 사부

청은 1680년에 始建되었고, 중영 사부는 19세기 중엽에는 3번 부번하되 풍화(9). 풍고

(3~4) 입번, 동 말엽에는 매삭 9명이 입번했고 요조 1석과 삭포전 3냥을 받았다. 휴번 

18명이 윤회부번했다. �요람�의 사부 174명은 본영만 다룬 것이다. 中營將卒은 일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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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선의 주요 전력이었는데 그 숙련도와 장비 마련 등을 감안할 때 초창기에는 충

원이 쉽지 않았으므로 토병, 야장, 공장, 궁시인 등에서 차출했던 것 같고, 한편으

로는 활과 화살의 즉시 수리나 수급 도모를 꾀한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43) 

하지만 때로는 타 병종과 더불어 본업보다는 다른 잡역에 동원되어 고충을 겪고 

있었음이 확인된다.44) 이들 중 頭目射夫가 풍화기와 풍고기에 각기 6명과 9명이 

따로 있었다. 아울러 십반 군졸의 존재가 이들  네 부류 사부와 주사․산성 화포

교사, 포수, 선고직, 사공, 등패로 구성되고 주요 전력을 이뤘음을 알 수 있다. 

포수는 화포수와 더불어 각 전선 화력의 집중도를 이끄는 병종이다.45) 더러는 

銃手로서 소형 휴대화기(조총)를 주로 다뤘지만, 실전에서는 다수의 탑재 화포를 

386명임을 밝히고 있다. �절목� 후첩 14․5, 영문1삭방료도총. 유일하게 4반 사부의 액수

가 드러나며, 두목사부는 풍화․고를 가림이 없이 9명이다. 한성일, 2011 ｢16세기 조선 

수군의 전술과 궁수｣, �역사와 세계� 39; 김병륜, 2013 앞의 논문, 193-196면. 한성일은 

17세기 초 단계까지의 궁수 곧 주사사부의 충원 과정을 추적하면서 상급 병종의 성립을 

다뤘는데, 초창기 ‘겸이군관’의 호칭은 그 연유를 엿보게 한다. 

43) 한성일, 2019 ｢조선 전기 수군의 지역별 동원 실태와 운영 -내륙지역[山郡] 양인의 수군 

동원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111, 192-3면. 토병의 실체에 대한 이해가 유의미하다. 

�동래부지�(奎 11904; 1740) 관방 좌수영; �도서� 경상도 수군절도영 관직. 경상좌수영

의 경우에도 4전선 사부를 각 토사부 18인, 혹은 토사부 132명으로 적고 있다. 

44) ｢嘉善大夫行三道統制使李公邦一(139대)事蹟碑｣ “其五曰給十班錢所謂十班即四班射夫水陸

教師砲手船庫直沙工等牌/ 也在昔設置之初午前索繩午後肄業以備邊上之虞昇平日乆沿革不常

/各樣修理擔負專責此輩向之肄業勢所解弛公乃出錢千缗以應其役鍊/習戎務乃復如初儘莫非

重關防恤軍民之本意而是碑之所以出也 崇禎紀元後三丙午(1786년) 五月日/士人髙大點謹撰

/ 土射夫 工射夫/ 冶射夫 弓射夫/ 舟師火砲教師 山城火砲教師/ 砲手 船庫直/ 沙工 等牌 

軍卒等立/ 都監折衝山城中軍崔武輝/ 十班都所任金泰崙/ 李東秀 張得彝 孫夢致” 실제 

그의 업적은 �사례책� 산성소에서 확인된다. “營門公廨修理及各樣擔負之役 曾以十班軍卒

使役矣 乙巳(1785)李等爲慮軍弊 錢一千兩租一百石別備取殖 以其利條出給雇軍 使之赴役

軍卒段任便鍊習事成節目” 

45) 장정수, 2010 ｢17세기 전반 朝鮮의 砲手 養成과 運用｣,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절목� 전

첩 30, 영문고사기략. 설영 초창기(1611)의 포수는 풍화ㆍ고 가림 없이 포 2필과 미 7두

를 받았고, 나중(1637~1639)에는 미 6~9두를 지급했다. 통사 이완 때(1644) 적을 방어

하는 도구로는 포수만한 이가 없는데 그들의 역할에 비해 매우 가엽고 불쌍하므로 포 1

필을 더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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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하기 위해 화포수(화포장 혹은 화포교사)와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 이

들 군액이 화포수보다 되려 많은 액수인 점도 눈에 뛴다. 특히 18세기 중엽 이전

에는 포수의 액수가 많다가 이 무렵부터 화포수의 액수가 이전보다 배증하는 현상

은 탑재 화기가 소화기 중심에서 중․대형화기 중심으로 변화하는 조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병종별 집계에서 보듯이 18세기 중엽의 �총수� 단계에서 훨씬 많

았던 배정액이 �요람� 시기에는 200명 내외였다가 18세기 말엽 이후는 다시 

312~361명 선으로 증액된다.46) 분작 6번하여 풍화기엔 매삭 104명, 풍고기 매삭 

52명이었다.47) 병선의 경우, 18세기 초엽(1704) 수군 이정 단계만 하더라도 1척당 

타공(1), 포수(2), 노군(14)의 17명이었는데, 이 무렵 사부와 포수를 각 10명씩 배

정하여 무장력의 보강이 시도되고 실행에 옮겨진 것은 1738년 무렵으로 보인다.48) 

화포수는 18세기 초엽의 �등록�에서는 火砲匠, �총수�에서는 (火砲)敎師로 불리

46) �동국문헌비고�(奎 5216; 1770년) 卷之55, 兵考4 舟師; �절목� 영문1삭방료도총; �거개�

李基夏(72대) “加設副船及左右探船射火砲手等料資上下事 狀請定式” 그의 재임기(1695.11 

~1696.6)에 이미 가설되어있던 부선과 좌우탐선의 사부와 화포수 요자 지급이 定式化 

됨을 미루어 이들의 쳬계가 갖춰진 것은 17세기 말엽이고, 그 후 �등록�에 반영된 것으

로 보인다. 김종수, 2008 ｢�東國文獻備考� ｢兵考｣ 분석｣, �진단학보� 106; 이근호, 2016 ｢18

세기 중반 �東國文獻備考� ‘海防’條 편성의 역사적 의의｣, �한국학논총� 46; 문광균, 2018 

｢1808년 �만기요람�의 편찬과 그 의미｣, �역사와 현실� 107. �동국문헌비고�의 통제영 군

액(중영 포함)은 �요람�의 그것과 일치한다. 나아가 전투ㆍ운항부 군졸은 �도서�와도 일

치하므로, �요람�의 편성 군액은 사실상 18세기 후반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이들에 대

한 논의는 김병륜, 2013 앞의 논문, 197-205면 참조. 다수의 포수와 소수의 화포수는 실

전에서는 엄격하게 그 역할을 구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본다.

47) �통영지ⅰ� 방료식. 풍화기의 포수는 매삭 요조 1석7두, 요미 6두, 감영에서 지급한 砲粮

木 半疋(삭포전 1냥)이었고, 풍고기는 �절목�에서는 매삭 9명이 입번하고 요조는 2석이

다. 그런데 �통영지ⅰ�에서는 풍고 6삭 동안 두 시기로 나눠 체번하는데 매월 매일 요조

는 7두씩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통영지ⅳ� 상영군총입사수;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풍

고 17ㆍ8명으로 기재됨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48) �절목� 전첩 44, 영문고사기략. “甲申(1704)洪公夏明時 兵船設防牌射砲手各十式捧定事 始

戊午己未(1738~1739)以成都案營上” 실제로 �도서� 단계에서부터 반영되고 있다. 송기중, 

앞의 논문, 289-290면. 병선을 卜物船으로 보고 전투요원의 배치를 1716년 이후로 잡았다. 

그러나 이미 18세기 초엽 포수 2인이 무장했고, 補給과 전선의 호위가 주된 역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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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도서� 단계에서 비로소 화포수로 불린다. 곧 이 무렵 화포수가 배증되면서 

일반 군졸의 호칭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18세기 후반부터는 본영 7전

선은 군액이 150명으로 굳어진다.49) 분작 3번하여 풍화기는 50명, 풍고기는 10명

이 입번하는데, 전자는 요미 8두, 요조 1석7두였고 후자는 7명은 요조 2석, 3명(頭

目)은 요조 3석이었다. 都火砲手 1인을 따로 두기도 했다.50) 여기서 特記할 점은 

17세기 무렵 화포수의 양성과 화포 보급에 기여한 別破陣이 통제영의 경우 상당히 

이른 17세기 초엽부터 자리를 잡았고, 그 말엽에는 補職이 보이지 않는 점이다. 별

파진은 조선후기 주요 군영 및 군사상 요지에 소속되어 화포를 다루던 군직을 일

컫는다.51) 광해군 초(1620년) 처음 등장하고 중앙 군영에서의 등장도 17세기 중엽

으로 알려져 있으나, 세병관의 현존 좌목 45기 중에는 이미 통사 李慶濬(9대; 

1611.7)의 좌목에서 보이며 통사 柳斐然(50대; 1670.3)에 이르기까지 6기의 좌목에 

등재되고 있다. 나중에 등장하는 화포감관은 그 후신이 아닐까 짐작된다.52) 선고

직은 �등록�에서는 船直, �총수�에서는 戰船(器械)分守庫直, �군도�에서는 軍器直

49) �통영지ⅱ� 관제; �통영지ⅳ� 중영군총;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중영은 22명이 분작 3

번하여 풍화(10~15), 풍고(3~5) 입번했다. �통영지ⅲ� 우후영. 중영의 화포청(1675) 아

래 매삭 10명이 부번했고, 요조가 2석3두7도2합이었다. 휴번한 12명이 윤회부번했다. 김

병륜은 화포장과 (화포)교사의 위계상 차이를 들고 있으나 화포수가 증액되는 과정에서

는 그 의미가 약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50) �절목� 영문1삭방료도총; �영지� 방료식; �각양사례� 후첩 28, 군총입사수. 도화포수는 

매삭 요미 4두, 요조 10두와 삭포전 2냥이 지급되었고, 풍화ㆍ고를 가림 없이 雇軍으로 

입번했다.

51) 이재정, 2020 ｢別破陣과 조선후기 大砲 운용｣, �한국사론� 64. 

52) 이민웅, 1999 ｢17~8세기 水操 運營의 一例 考察 -규장각 소장본 慶尙左水營 �水操笏記�

를 중심으로-｣, �군사� 38; 김현구, 2018 앞의 논문, 358-361면. �수조홀기�(奎 古9940-2) 

萊營摠錄 舟師軍摠; �동래부지� 관방 좌수영. 균역법 시행 이전의 경상좌수영 수군 현황

을 담은 두 사료에서 우후선인 제2전선 외 3척은 각기 (화포)교사 4명과 별파진 1인이 

배정되고 있으며, 전자에서는 5인 중 1인의 임무가 別牌陣이다. 우후선은 거진인 부산진

과 다대진의 전ㆍ귀선과 함께 교사가 5명이고 별파진이 없다. 사실상 화포교사와 그 역

할이 같은 것으로 보인다. 단 통제영의 경우 등재된 11인이 전부 居京人임을 미루어 화

포 보급의 초창기에는 특화된 군직으로서 지방 군영에 파견된 것으로 보이고, 화포의 운

용이 일반화되면서 화포교사가 대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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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재되고 있다. 그러다가 �도서� 단계에서 다수의 선고직이 등장한다. 논자에 

따라서는 방수하여 배를 관리하는 보직이기에 船艙에 배치된 것으로 보았으나, 선

소에 계류 중일 때나 탑승한 뒤에도 오히려 군선의 각종 부속물이나 군기를 관장

한 이로 봄이 자연스럽다. 그러기에 전투에 필요한 주요 보급품을 조달하는 역할

을 수행했으므로 전투 요원에 준한 것으로 본다.53) 18세기 초엽 이후의 선고직 14

명은 풍화기 7명, 풍고기 7명이 배정되었고, 매삭 요조 1석과 삭포전 2냥을 받았다. 

18세기 후반부터는 군액이 42명으로 증원되었고 분작 6번하여 매삭 9명씩 입번하였

다. 19세기에 접어들어서는 9명 중 풍화기 7명과 풍고기 3명의 요조와 삭포전이 전

과 같으나 나머지 인원은 요조 2석만 지급되었다. 이것은 일찍부터 이들이 雇立軍秩

에 배속되었던 탓에 통제영의 재정 형편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54) 

2) 운항부 군졸

다음으로 군선 운영의 필수 요원인 운항부의 병종을 살필 차례이다. 먼저 무상

의 존재는 �등록�에서만 다른 운항 요원과 함께 등장한다.55) 논자에 따라 그 역할

에 대한 견해를 달리하는데, 18세기 중반의 수군 실태를 반영한 �풍천유향�에서 

舵․繚․碇手와 함께 다룬 斗手에 주목하게 된다. 곧 적을 발견하면 즉시 望斗를 

올리는데 자리를 떠나지 않고 관측하며 보습(犁)을 닮은 대형 투창인 犂頭鏢로써 

53) 송기중, 앞의 책, 226면. �風泉遺響�(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90) 舟師正彀. 어떠한 화기

와 장비의 출처를 파악해 두고 출납을 맡으며 또한 병기의 관리를 주요 임무로 보았다. 

이들은 전원이 승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육상에 머물면서 보급과 관리를 맡았을 것

으로 생각된다. �총수�나 �도서�의 상당 액수는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54) �절목� 영문1삭방료도총; �통영지ⅰ� 방료식; �각양사례� 후첩 28, 군총입사수;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통영지ⅲ� 우후영. �통영지ⅳ�의 중영은 4명이 4번하여 매삭 1명 입번했

다. 사공청(1675)에 소속되었고, 19세기 말엽 삭포전 4냥5전을 지급받았다. �절목�의 고

립군질은 44職任 244명이다. 그 중 32직임의 214명은 요조 10두와 代布 3냥이 지급되는

데, 水船直 9명은 이에 해당된다. �통영지ⅰ�에서는 수선직(7), 都庫直(1), 卜物庫直(1)로 

나눠 있다. 나중 선고직의 증원은 이들 고립군이 편입된 것으로 여겨진다.

55) �숙종실록� 40권, 숙종 30년 12월 28일 갑오; �비변사등록� 69책, 숙종 42년 10월 24일. 

선직과 무상 등의 급대 항목이 명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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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배를 내려찍는다고 적고 있다. 기존의 견해들은 요수나 정수의 역할과 중복

되는데 비하여 선두에서 관측병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곧 무상을 이름이 아닐까 

한다.56) 柁(舵)工은 배의 키 조절을 맡으며 타문 아래에서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조타수이다. 정수와 요수는 닻줄과 돛줄을 전담하는 이로 이들을 묶어서 沙工으로 

칭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격군과는 달리 그 기능의 습득을 참작하여 대우하였

다.57) 군선 운항을 위한 주역인 노군은 能櫓軍 혹은 격군으로도 불린다. 이들의 

군액은 점증하는 전선의 비대화 경향에 직접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18

세기 후반에 두드러진다. 이들은 입역 시 밧줄 재료인 마른 칡을 병선소에 납부해

야 했다.58) 아울러 짚고 넘어가야할 것은 군선별 기재를 밝힌 �도서�의 사공은 부

속선을 포함하여도 �요람� 이후의 액수와는 큰 차이가 있는데, 아마도 무상의 액

수 등이 따로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59)

56) �풍천유향� 舟師正彀 配定遠近器械, “斗手遇賊卽上斗 不離瞭察 用犂頭鏢 下射賊舟” 송규

빈에 따르면 망두는 돛대 위에 설치된 관측소이다. 여기에 올라가 선상을 관찰하고 내려

다보면서 활을 쏘거나 창을 던져서 적선에 혼란을 초래하는 중요 장치로 2~3명의 두수

가 오른다고 밝혔다. 김병륜, 2013 앞의 논문, 205-209면 참조. 그의 견해에 동의한다.

57) �등록�의 각 군선에서는 타공으로 일괄 기재되고, �도서�에서는 각 전선의 경우는 타공

과 요ㆍ정수 각 1명, 병선과 사후선은 사공으로 지칭한다. 이 때의 사공은 사실상 타공과 

같은 뜻이다. �군도�와 �통영지ⅱ�에서는 각기 사공과 타공으로 역시 일괄된다. �요람�에

서는 타공 7명과 사공 144명으로 분리 기재하여, 후자는 본영 7전선과 부속선의 요ㆍ정

수 혹은 무상의 합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서� 관직의 사공은 본영 120명과 중영 

36명이다. 18세기 후반의 �절목�과 �통영지ⅰ�에 의하면 사공은 풍화기에는 29명이 입번

하는데 每以代番 料番半分付番하며 대번 때의 요조는 10두이다. 삭포전은 3냥이고 料番 

때 각 요조는 3석뿐이며 고립군도 이에 따른다. 풍고기에는 17명이 입번하는데 料代는 풍

화기와 같다. 병선 사공은 따로 배정되어 풍화기 6명, 풍고기 3명으로 모두 삭포전 4냥을 

받았다. 19세기 들어서는 군액 150명으로 분작 2번하여 풍화기 36명, 풍고기 27명이 입번

했고, 19세기 후반에는 풍화기 43명, 풍고기 35명이 입번하는 등의 약간의 변화가 있다.

58) �통영지ⅱ� 身役. “營門專關舟師以募民之致本縣 軍布雜役勿侵於轅門內居民事 康熙38年己

卯(1699)閔公涵啓 聞定奪 以八戰船櫓軍段乼物所用次 每當春初一名身役 乾葛十五斤式採納

兵船所”

59) �도서� 관직조의 본영과 우후영 사공이 각기 120명과 36명인 점이나 앞서의 선고직이 69

명인데 각 선에는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점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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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장부 군졸

전투부나 운항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역할 비중이 낮을 수도 있으나 결

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이들이 의장부의 병종이다. 별기대는 승선원 가운데 가장 

뒤늦게 합류한 군졸로 1803년 통사 李潤謙(151대)이 처음 두었고 군액은 132명이

었다. 19세기 초엽에는 분작 5번하여 풍화․고를 가림이 없이 매삭 先․後望으로 

나눠 13명씩 입번하였다. 그러므로 실제는 10번인 셈이다. 나중에는 입번 회수가 3

번(6번)으로 바뀌기도 하였으며 요조가 2석이었다. 이들은 각 전선에 별도의 旗手

가 배정되지 않은 점을 미루어 각종 旗麾를 전담한 것으로 보이며, 현존 다수의 

수조도를 통하여 그 면모를 엿볼 수 있다.60) 

순령수는 대장의 명령 전달(傳令)과 호위를 맡고 巡視旗나 令旗 등을 드는 군

사를 이른다. 곧 ‘形名’을 전달 수단으로 삼은 것인데, 형은 시각적 방법인 깃발(旗

幟), 명은 청각적 방법인 악기를 가리킨다. 일련의 수조 진행 과정에서 순령수는 

양자를 조합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61) 이미 �총수� 단계에서도 배정되고 있었

다. �도서� 단계에서 본영의 경우 이미 60명이 배정되었고 18세기 후반까지는 분

작 4번하여 매삭 15명씩 입번하였다. 요조는 각 2석이었고 加料 1냥이 있기도 하

였다. 19세기 후반에는 군액 80명이 분작 5번하여 17명씩 입번했는데 매삭 요조는 

같았고, 代錢으로 1냥이 지급되었다.62) 실제로 통제영의 육상군인 산성군 중에는 

60) �각양사례� 후첩 28, 군총입사수; �통영지ⅱ� 관직;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別旗隊 頭

目一名 風和則射夫退番中付料 風高則代錢3兩” �통영지ⅲ� 공해; �통영지ⅳ� 중영군총 

“別旗隊 二十三名 每朔 一名”

61) 김우진, 2012 ｢18세기 경상좌수영 군례악 연구(1) -규장각 소장 �水操笏記�｣에 기하여-｣, 

�한국음악사학보� 49, 115-118면.

62) �각양사례� 후첩 28, 군총입사수;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통영지ⅱ� 관직. 산성군도 기

수 40명, 대기수 47명이 배정되고 있다. �총수�의 기수는 본영(대기수 52)과 산성(기수 

107)이었고, �도서�에서는 각기 20명과 27명이었다. �통영지ⅱ�의 대기수가 각기 40명과 

47명이었는데, 전자의 경우는 매년 신역전 1~2냥씩을 집사청에 납부하였다. �통영지ⅲ�

우후영. 중영의 순령수청(1778) 아래 순령수는 19세기 전반에는 26명이 풍화(5), 풍고(4)

로 나눠 입번했고, 19세기 말엽에는 매삭 7명이 입번했고 요조는 2석이다. 휴번 18명이 

윤회부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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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기수와 대기수가 편성되어 있었던 데 비하여, 8전선 선단의 탑승원 중에 

따로 기수가 없는 것은 이들이 그 역할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군뢰, 취고수

와 더불어 三班羅卒의 일원이기도 하였다. 

취고수는 각 전선의 傳令을 별기대(기수)와 더불어 소리로 전달하는 보직이다. 

취수는 鏲鈸手, 鉦手, 笛手, 喇叭手, 哱囉手 등으로 구성되었고, 고수는 각종 북치

는 법을 익혀 신호체계의 주요한 몫을 맡았다.63) �총수� 단계부터 백 명 이상을 

웃돌고 있었는데 �도서�부터 19세기 말엽까지는 정액 100명이 분작 5번하여 매삭 

19명씩 입번하였고, 요조는 순령수와 같았다. 중영의 취고수 26명은 19세기 전반에

는 풍화(4), 풍고(3), 19세기 후반에는 분작 5번하여 풍화(8), 풍고(6) 입번하였

다.64) 그런데 취고수 외에 따로 취수의 편성이 보인다. 이들의 활약상은 향후 조

선 전통 음악의 실상 탐구와 함께 보다 깊이 있는 탐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65) 

요컨대 의장부 요원들은 직접 전투원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삼남 혹은 양남 합조의 

수군 조련이나 실전에서 효율적인 기동이 가능하도록 돕는데 중추적 기능을 맡았

고, 군사 운용을 위한 효율적인 신호체계의 극대화를 위한 자원이기도 하였다.66) 

63) 김우진, 앞의 논문. 이들 타ㆍ관악기에 대해서는 123-137면 참조.

64) �각양사례� 후첩 28, 군총입사수;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이숙희, 2007 �조선 후기 군영

악대�, 태학사, 96면 <표 11>과 132면. 취고수는 훈련과 각처 입직 시에 지휘와 통신의 

기능을 맡고, 행군과 행진 음악을 연주했으며 각종 연향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18세기 중

엽의 �총수�에서도 본영과 중영 외 산성속 취고수가 76명이 더 있었다. 19세기의 중앙 

군영의 경우 26~196명의 취고수가 포진되었음을 볼 때, 통제영의 본영과 중영 외에 산

성군 소속 40명을 합산하면 그에 못지않은 상당한 액수였다. 

65) �도서� 통제영 관직, 우후조에는 취고수 40명 외에 2명의 취수가 처음 보인다. 裵仁敎, 

2007 �조선후기 지방 관속 음악인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86면. 취고수 

악대에 편성된 취수와 달리 주로 읍지류에 등장하는 취수는 瑣吶(胡笛)을 비롯한 무선율 

악기를 다루는 이로 구별하였는데 분명하지는 않다. 통영의 경우 이들의 존재는 나중 神

廳, 敎坊과 함께 三絃六角이나 승전무, 남해안별신굿과 통영오광대에 이르기까지 전통 演

行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66) James B. Lewis, 2011 ｢대영박물관 소장 1748년 朝鮮 通信使行列 繪卷｣, �한일관계사연

구� 38; 국립해양박물관, 2017 �통신사 선단의 항로와 항해�, 40면, 399-400면. 대일 교섭

의 가교역을 맡은 통신사행에는 吹手, 樂工, 典樂 직책의 악사, 의전과 행렬을 이끄는 기

수 등이 동참한다. 420여 명에서 540여 명에 이르는 일행 중 전자는 평균 5%, 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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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형행부 군졸 및 기타

끝으로 형행부의 범주에 속한 군병들은 군율 유지와 선상의 기강 확립을 위한 

보직으로 편성된 이들이다. 등패는 본디 군사 편제상 한 隊를 거느리는 우두머리나 

役事를 할 때의 일꾼 중에서 영솔의 책임을 맡은 사람을 말하는데, 아마도 선상에

서의 허드렛일을 맡았던 것 같다. 19세기 이후 군액 60명이 분작 2번하여 매삭 9명

씩 입번하였고, 요조는 3석인데 代錢 3냥과 벼 10두로 대신하기도 하였다.67)

군뢰는 여러 군영과 관아에서 죄인을 다루는 군졸을 일컫는다. 일찍이 배정된 

병종으로 군뢰는 군액 100명이 분작 5번하여 매삭 19명씩 입번하였고 요조는 순령

수와 같았다. 나장 역시 중앙과 지방의 주요 官署에 예속된 下隸로서 죄인의 구금

과 문초 시의 杖刑 집행, 귀양 시의 압송 등을 맡았다.68) 사령은 관아에서 잡무를 

보는 하급 관원이나 심부름꾼을 말하는데 18세기 후반에만 보인다. 곧 군액 77명이 

분작 3번하여 매삭 24명씩 입번하며 삭포전이 4냥5전이고 三秩庫의 군포로 수령했

다. 입번 개월수가 같지 않음은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랐던 것 같고, 19세기 후반에

도 비슷한 추세였는데 �통영지ⅱ�에서 이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의문이 남는다.69)

끝으로 하단의 친병노, 난후병, 난후친병으로 불린 군졸은 통영 산성청(군) 소

2.5%를 차지한다. 거의 60%에 육박하는 다수의 격군과 더불어 이들 의장부 요원은 영남 

인근 연해 지역과 수영 및 진보에서 차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7) �각양사례� 후첩 29, 군총입사수. �절목�과 �통영지ⅰ�에는 이미 각선 등패가 8~10명이 

보인다. 朔料代가 사공과 같았고 雇立軍秩에 속했다. 19세기 중엽의 �사례책�에 따르면 

이들은 櫓軍 2,022명 가운데 추첨하여 정했다. �통영지ⅲ� 우후영. 중영 등패 2명은 사공

청 소속으로 요조 1석과 삭포전 4냥5전을 받았다.

68) �사례책� 영문장졸실수. 군뢰의 매삭 입번수는 17명이다. 중영 군뢰청(1685) 아래 26명이 

3번 분작하여 매삭 6~7명이 입번했고 요조가 2석이었다. 나장은 �통영지ⅱ�와 �각양사

례�에서 군율 집행자인 통사와 우후의 좌ㆍ이선에만 등장하는데, 후자에서는 부선에도 2

명이 보인다. �통영지ⅲ� 공해, 우후영. 본영의 군뢰는 입번(19), 휴번(40) 외에 店戶首

(1)의 요조는 1석이다. 중영 나장은 2명인데 衙堂(1604) 소속이다.

69) �각양사례� 와 �사례책�에서는 입사인원이 22~25명이고, 각 요조가 7두5도와 加料錢 1

냥인데 대전이 4냥5전이었다. �통영지ⅲ�의 사령 입번자는 30명이고, 그 중 6명은 각 창

고의 고지기를 맡았으며 요조는 2석이었다.



194 奎 章 閣 58  ․

속의 親衛軍과 후방을 방어하는 攔後兵이 혼성된 명칭이다. 곧 친병은 아병과 함

께 1656년 통사(40대) 柳赫然 때 설치되었고, 액수가 2,039~2,047명이었다가 18세

기 말엽 이후로는 2,032명으로 고정된다. 통제영의 단일 병종 중 최대 규모였다. 

통영성의 조련인 육조(陸操)는 좌우부 16哨 중 8초씩을 돌아가면서 조련에 응했

다. 조련에 참여하지 않는 8초(1,016명)로부터 매명 3두씩 거둔 쌀(除操米)이 223

석 3두였는데, 각기 초관을 두고 군액이 있는 고을(외읍)을 왕래하여 거두어서 군

창에 납부했다. 이들은 1哨당 대략 130명 내외로 16초, 4초가 1司, 2사가 1部로 편

성되어 교대로 번을 섰다.70) 이와 유사한 경우로 (별)아병과 유황군이 있었는데 

역시 각 외읍에 배정되었고 그 役價가 양천의 구별이 있었다. 그렇다면 좌선 아래 

배속된 이들 역시 실제 병력이기보다는 재원 확보 차원에서 배당된 군액으로 봄이 

타당할 것 같다.71) 실제로 18세기 중엽 통제영의 계청군관으로 근무했고, 더불어 

황해수영과 강화도 일원에도 복무하여 수군 사정에 정통했던 송규빈의 실정 토로

에서 잘 드러난다. 좌선의 탑승 인원이 능로군에서 잡색군에 이르기까지 도합 668

명인데 화포교사가 12명, 전투병은 다만 사수 20명과 銃手 48명뿐이고 그 외는 모

두 군뢰와 나장, 순령수, 취고수 등속이 이리저리 분란하게 섞여있어 전혀 기율이 

없다고 했다.72) 무엇보다 탑승원이 이미 700명에 근접했는데, <표 1>의 19세기 후

70) �수조절차� 산성질; �통영지ⅱ� 산성; �거개� “李世選 二十六年丁卯(1687)十月莅 親牙兵

都案報兵曹歲末磨勘 設兵除操米每年3斗式收捧事及軍兵累千名 不可無將領千摠一把摠二 狀

請定奪” 이들의 외읍 배정액은 �총수� 단계에서는 총원 2,047명 중 554명인데 21읍에 분

포되었다. 산성중군 이하 지휘관인 천ㆍ파총과 초관까지는 앞서의 6선장과 함께 년2회의 

포폄 대상임을 밝힌 바 있다.

71) �사례책� 防軍排番摠, 軍器; �통영지ⅱ� 군제. 양자는 �총수� 에서는 443명과 600명이었

고, 19세기 후반에는 406명과 501명이었다. 이 무렵에는 신역전으로 양인 2냥, 천인 1냥

이었다. 이들은 친병이나 표하졸과 함께 인근 읍민의 歇役 투속의 방편이자 영문의 재정 

확보책이기도 하였다. 

72) �풍천유향� 주사정구; 백기인, 2004 �조선후기 국방론 연구�, 혜안; 김현구, 2018 앞의 

논문, 368면; 2020 앞의 논문, <표 1>, <표 3-1>, <표 5> 참조. 좌선(상선)의 경우, 일반 

전선의 크기(본판장 65尺 내외, 너비 13척 내외)와 칸수(좌우 각 9칸 내외)에 비해 크기

(90척 내외, 18척 내외)와 칸수(下庄 좌우 각 12칸, 상장 좌우 각 24칸 이상)에서 현격하

게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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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영지�의 좌선의 경우 장관 36인과 군졸 670명을 합산한 승선원이 706명으로 

그다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전선의 대형화 추세에 따른 군액의 점

증 경향을 뚜렷이 반영하는 것이다. 또 하나 놓칠 수 없는 사실은 전력의 근간인 

전투부와 운항부의 병력은 18세기 중엽 이후 19세기 말엽까지 대동소이하다는 점

이다. 다만 포수와 격군 군액에 있어서 �요람�과 �군도� 단계에서의 뚜렷한 증액

의 변화는 군선과 무기체계의 변모와 연관성이 깊음을 부인할 수 없다73)

4. 통제영 수군 군안의 분석

19세기 후반의 탑승원 현황에 대한 일단의 면모를 다음의 �통영수군고문서�의 

군안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기로 한다.74) 문제는 이 군안도 散逸된 문건

이다 보니 단편적인 한계를 지닌 채 추론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통제영 8전선의 탑승체계의 일단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소지를 뒷받

침한다. 곧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승선 수군 가운데 운항부의 격군과 사공, 전투부

의 사부와 화포교사의 실재 확인이 가능하고, 부속선인 병선과 사후선의 편성 윤

곽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73) 이를테면 �도서� 전투부의 사부는 총원 202명인데 중영선의 총원 28명을 들면 174명이다. 

곧 �요람�의 본영(7전선) 총원과 같다. 기재 내역이 불분명한 선고직과 사공을 제외한 

포수와 화포, 격군도 마찬가지다. �군도�와 �영지�의 경우는 의장부와 형행부의 액수도 

거의 같다. 관직의 등패와 군뢰 액수가 �거개�에서는 19명과 100명으로 �영지�(본영)와 

일치하며, 산성속이 각기 16명과 60명이다.

74) 김현구, 2020 앞의 논문, 주 46)과 60) 참조. 위 고문서 중 군안문서는 4점의 방군안과 13

점의 舟師軍兵案이다. 본고의 분석 대상은 후자이다. 전자는 番次를 뜻하는 ‘四番上半’ 제

하에 1점(제1~5), 3점(제26~40)의 순번으로 수군 2명과 수군보 1명의 성명, 나이, 키, 

주소까지를 15칸의 縱書로 기재했다. 통영 방군안의 분석에 대해서는 김현구, 2018 앞의 

논문, 377-38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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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안의 기재 양식과 내역

잔존 13점의 문건을 일괄문서로 전제하고 연속으로 배열할 수 있는 것은 12칸

의 종서 외곽 상단에 주요 직책을 倂記한 것에서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다. 이들 

문건을 편의상 A~M으로 명기하고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75)

A(제8~10+右邊1櫓長 제1~9), B(2노장 제1~9+3노장 제1~3), C(제4~9+4노

장 제1~6), D(제7~9+5노장 제1~9), E(6노장 제1~9+7노장 제1~3), F(제

4~8+8노장 제1~7), G(제7~9+兵船射夫 左邊隊長 제1~5+우변대장 제1~4), H

(제5+火砲敎師 좌변대장 제1~10+우변대장 제1), I(제2~10+兵船 火砲敎師 良人 

2명+砲手書記 양인 1명), J(兵船 沙工 양인+都櫓長 양인+좌변1노장 제1~7+우변

1노장 제1~3), K(제4~7+2番射格/ 先頭舞上 제1~2+繚手 제3~4+船尾沙工 제

5~7), L(제8+1伺候船 櫓長 제1~5+2사후선 노장 제1~5/ 都以上軍 304名內), 

M(제5~8+8노장 제1~8)

기재양식은 위의 앞머리 직임과 순번 다음에는 良(人), 성명, 나이, 부친명, 住

(邑名), 居(洞里名), 長[4尺], 面[鐵髥疤無] 차례로 적고 있다. 맨 뒤의 키와 얼굴

은 일률적으로 같다. 이와 같은 양식은 또 다른 수군 군적 자료인 18세기 말엽

(1789년)의 �鎭海縣舟師射砲格代定付標磨勘成冊�이나 19세기 말엽(1886년)의 �統

營舟師所屬水防軍保丙戌條雜頉代定謄送成冊�의 代丁人名 이후와 같다.76) 그런데 

군안서식을 검토해보면 두 점(E와 F)를 제외하고는 第○良(성명)年(나이)父(이

름)住(읍명)居(동리명)長四尺面鐵髥疤無의 밑줄친 굵은 자는 틀을 짜놓았고 키와 

75) <부록>의 문서번호의 No는 70여 점의 문건 중 일괄로 매긴 순서이며, 직임은 2단으로 적

기도 한다.

76) 김현구, 2018 앞의 논문, 383면, 423-428면 참조. 서태원, 2011 ｢朝鮮後期 忠淸道 平薪鎭 

硏究｣, �중앙사론� 34; 2020 ｢19세기 충청도 �당진현 수군과 수군보 군안�에 대한 연구｣, 

�역사와 실학� 72; 진호신 외, 2020 ｢태안 신진도 고가(古家) 수군(水軍)군적부(軍籍簿) 

연구｣, �해양문화재� 13. 그간의 조선후기 군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서태원의 후고에서 

간략하게 정리되고 있으며, 그의 지적대로 수군 군안을 다룬 논고는 드물다. 최근 발굴된 

｢당진현 수군(보)군안｣은 군현 단위의 방군안이고, 營鎭 단위의 군안으로 알려진 것은 

위 평신진 군안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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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모는 일률적인 기재를 함으로써 신상 정보만 기입하는 방식을 취하였다.77) 아울

러 모든 이가 양인임에도 불구하고 부친명 중에는 이름이 없는 이의 편의적 표기

인 夫支(1인 不之 포함) 51명과 岳只 1명의 52명으로 총액의 1/3을 차지한다.78) 

이 군안이 통제영의 특정 전선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154명의 수군역자의 거주

지가 거제 9명 외 전부 고성이고, 더구나 거처가 營下인 군병이 61명으로 총액의 

39.6%를 점유한다. 水防軍保나 앞서 다룬 친․아병, 유황군 등이 경상도의 다수 

외읍에서 赴防하였던 데 비하여, 실복무자인 이들 군병은 수군 전력의 원활한 유

지를 위하여 물길에 익숙하고, 기동력의 발휘가 용이한 인근 연읍민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서 작성 시기에 대한 추정도 가늠할 수 있다. 곧 고성 거주

인 중 영하 군병을 제외한 84인의 洞里名이 그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79) 당시 통

제영의 소재지인 고성현 춘원면은 성내 9동, 성외 동변 19동과 新分 4동, 성외 서

변 23동과 신분 2동 및 신설 3동의 도합 60동에 총호수가 5,296호였다.80) 18세기 

말엽의 �호구총수� 단계 이후 1860년대 전후의 50동 내외, 1890년대 전후의 60동 

내외의 동리 개편을 엿볼 수 있다. 아울러 호수와 구수가 고성현 전체의 절반을 

웃돌고 있음이 다음 <표 3>에서 확인된다.81)

77) 조영준, 2012 ｢조선시대 문헌의 身長 정보와 尺度 –軍籍과 檢案을 중심으로-｣, �고문서

연구� 41, 132면 참조. 다양한 군적 소개와 더불어 19세기에는 용모나 신장 기록의 부실

이나 일률적 기재가 일반적 현상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78) 김우철, 2001 �조선후기 지방군제사�, 경인문화사, 231면. 연해 지역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문자 해독력이 취약한 것도 한 요인으로 여겨진다.

79) 군안 F-8노장 아래 제6노군(이하 음영 부분)과 M-7노장 아래 제6노군은 故(物故; 사망

자)와 頉(雜頉; 노제, 병폐, 도망 등 그 밖의 사유)로 대정자의 첨지가 붙어있다. 군안 J-

좌변1노장 아래 제7노군은 住는 고성이나 居는 거제 동리(下屯德)로 거제에 합산했다.

80) �통영지ⅱ� 坊里. 성내(1,179호)+성외동변(1,630+163)+성외서변(2,147+177) 곧 51동 

4,956호에서 분동과 신설동을 합쳐 불어난 것이다. <표 3> �통영지ⅰ�의 호수는 성내 일

정 구역 내로 한정돠었을 것으로 보인다. �비변사등록�(1798년)에서는 호수가 이미 5천 

여 호(5,070/9,705)를 웃돌고 있다. �통영지ⅱ�의 轉載로 보이는 �통영군지� 권지일 舊軍

制軍總賦稅及其他, 방리조에서 성내(9동)+성외동변(20)+성외서변(24)의 53동이고, 호구

수가 각기 5,065호, 22,817구로 분동과 신설동 합산 이전과 비슷한 추세이다. 고성현은 

‘춘원민요’(1869년)를 계기로 이듬해 府로 승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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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성현(부) 동수와 호구 변화 추이

춘원면/ 고성현(부) (점유율; %)
비 고

출 전 년도 동수 호수 구수

호구총수 1789 57 4,740/9,697 (48.9) 20,987/41,823 (50.2) 15면 231리

통영지ⅰ 1792 45 3,445/9,699 (35.5) 16,985/41,843 (40.6) *현 �군국총목�

고성현읍지 1840 6,106/9,862 (62) 39,054/45,990 (85)

통영지ⅱ 1843~ 60 5,296/  ?

고성읍지 1855 5,940/9,903 (60) 24,619/46,077 (53.4)

고성총쇄록 1891 5,638/9,503 (59.3) 28,451/45,846 (62.1)

통영지ⅲ 1895 61 6,310/  ? 45,367/  ?

 

본 군안에서는 40개 동이 등재되고 있는데 그 분포는 성내(7), 성외 동변(12), 

성외 서변(13), 춘원면 외곽(3)의 동리를 합친 35개 동의 72명이고, 나머지 인접한 

光二面(2), 光一面(2), 道善面(1)의 5개 동이 12명이다. 앞서의 영하 거주자를 포

함하면 춘원면 거주자가 86%의 점유율로 압도적이다.82) 이들 동 중 성내의 東部

와 同樂, 성외 동변의 三和洞과 安丁, 성외 서변의 民店은 �호구총수� 이후 등장한 

동리다. 그 밖에 성외 동변의 신분 4동이나 성외 서변의 신분 2동과 신설 3동에 

81) 위의 성외 동ㆍ서변의 분동과 신설 이전이 51동, 그 후가 60동이다. 전자와 연관해서는 ｢통

영지도｣(奎軸 10513의 1, 2; 1872년)의 성내 9동, 성외 42동 기사, ｢故孝子朴公志淳紀實

碑｣(1860년)의 56동, �사례책�(1861년)의 53동, ｢資憲大夫行三道統制使蔡公東健事蹟碑｣

(1874년)의 56동이 확인되며, 후자는 �통영지ⅲ� 의 61동이 대표적이다. �통영지ⅱ�의 성

외동변 19동 가운데 瓦洞(今 貞洞), 檢卜浦(今 院平洞), 場門(今 轅門合洞), 助洛浦(今 

龍湖洞)의 4개 동명에 細註가 덧붙여 있다. 장문을 제외한 3개 동명은 �慶尙南道鎭南郡

東面家戶案�(奎 17952; 1904년)에서 동명 개편이 확인된다. 그러므로 위 附記는 �통영지

ⅱ�의 전사자가 그 이전의 사실을 옮긴 것으로 보인다.  

82) 김현구, 2001 ｢조선후기 沿海民의 생활상 -18~19세기 巨濟府를 중심으로-｣, �지역과 역

사� 8, 78면. 문제는 춘원면 거주자의 거의 절반(46%)에 육박하는 영하민의 실거주지가 

어디인가 하는 점이다. 현존 20여 점에 이르는 ｢통영고지도｣에는 통영 성내에도 이들 동

리명과 함께 민가가 빼곡하게 묘사되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굳이 이들을 ‘영하’로 표

기한 것은 그들이 적어도 복무기간 중 소속 각 청에 상주한 것을 이름이 아닐까 한다. 

평신진의 군역자도 서산 대산면 인근 동리에서 주로 차출되는데 鎭下民이 27%(58/213, 

미상자 2명 포함)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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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는 동은 하나도 없다. 바꿔 말하면 1860년대 전후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통

영지ⅱ�의 관직․군제조는 비슷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론된다.

2) 군안 내역의 검토와 분석 

이제 본격적으로 군안의 분석에 돌입해 보기로 한다. 임의의 계열화를 시도한 

것이므로 오류가 잠복해 있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검토한 승선원의 현황을 참작하

여 접근해 보고자 한다. 우선 A~F의 6점은 우변 1노장 이하 8노장까지의 노군을 

밝힌 것이다. A-우변 1노장 앞의 제8~제10은 좌변 노군 명단일 가능성이 높지만 

단언할 수는 없다. A~E의 6노장 하 노군까지는 각 9명인데, E~F에 걸친 7노장 

하 노군은 8명이고 8노장 하 노군은 일단 7명에서 끊긴다. M의 계열이 다른 1점

은 아마도 좌변 노군 명단의 落張으로 보이는데 역시 7노장 하 노군은 8명이고 8

노장 하 노군은 일단 8명에서 끊긴다. 그렇다면 이들을 아울러보면 최소한 좌․우

변 16捉 이상의 노를 지닌 군선의 설정이 가능하다. J는 병선 사공 1명과 도노장 

1명과 함께 좌변 1노장 하 노군 7명, 우변 隊長 하 노군 7명이 다음의 K에 이어

진 것으로 본다. K의 후반부는 2번 사격의 小題 아래 선두 무상 2명, 요수 2명, 선

미 사공 4명이다. L은 K의 선미 사공 1명 외에 1․2 사후선의 노장 포함 각 5명

씩이 기재되고 맨 끝에 도이상군 304명내로 끝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의적인 

계열화를 시도하였으므로 일견 배정 인원의 오류는 있을 수 있겠으나 상단에 부기

된 직임명과 소속 인원의 현황을 통하여 어느 정도는 군선 추정과 복원이 가능할 

수 있다. 소속과 시차는 있지만 앞의 읍수군을 다룬 �진해현성책�과 �平薪鎭舟師

軍兵辛卯式草都案�(1890년)의 두 군안을 참작하면서 풀어가고자 한다.83) 원래 군

선 기동의 주역인 노군은 每間 格軍 4명과 長 1명씩인데 통영 상(좌)선이나 부선

은 餘軍을 더 주었다.84) A~F와 M의 노군은 1착 기준 7~9명이 배정되고, 최소 

83) 김현구, 2018 앞의 논문, 383-386면; 서태원, 2011 앞의 논문, 249-257면.

84) �승정원일기� 81책, 인조 20년 3월 5일 갑술; �등록� 각선군제정액수; �요람� 제10책 주

사 分防法, “各浦戰船櫓左右並二十捉 一捉各四名 沙工無上各一名 合八十二名 射夫砲手四

十名” 당시 일반 전선 기준 노군수는 100명인데 통영 좌ㆍ부선은 각기 20명과 10명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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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변 노 각 8착을 상정하면 140명 내외의 노군이 확보된다. 초도안의 충청수

영 관하 평신진은 2 방선-1 병선-2 사후선 선단인데 방선은 통제영의 좌․우탐선

과 동급 선종이다. 방선 1척의 노군은 좌․우변 각 4명의 노장 아래 1노당 4명(노

장 포함)이므로 노군 총액은 32명이다. 병선과 사후선의 경우에는 J와 M에서 보

듯이 병선은 사공과 도노장이 각 1명이고 좌․우변의 노군을 합산하면 16명이며, 

사후선 2척의 노군(노장 포함)은 10명이다. 평신진의 병선 노군은 좌․우변 각 10

명씩 20명이고, 2척의 사후선 격군수는 같다. 양자를 대비하면 가장 두드러진 차이

는 전선과 방선의 船級 격차를 고려한 노군의 편성이다. 우선 총원의 차이는 통제

영 전선 가운데 가장 작은 좌․우탐선의 88명과도 현격한 차이가 있다.85) 문제는 

船體(본판장-광)의 편차를 감안하더라도 1노당 9명 내외의 노군이 좌우 일렬로 노

젓기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점은 그 공간 확보와 함께 여전히 의문을 남긴다. 나

아가서 상당한 액수의 여분 노군도 포함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86) 아울러 병

선의 16명 노군 중 사공은 타공의 역할을  맡았을 것이고, 우변 1노장을 隊長으로 

표기한 것은 특이하다. L은 ‘입번 2번차의 사공과 격군’을 구분한 것이다. 실제 이

들 총배정 인원은 불분명하다. 사공 혹은 타공으로 묶이기도 한 7명 중 선두무상 

원되었다. 이후 군선의 대형화 추세로 노군수의 점증은 <표 1>에서 확인된다. 이미 17세

기 중엽 노 1착 5명씩이 차차 불어나서 20명에 이른다는 언급도 있다.

85) 김현구, 1998 ｢조선후기 조선업과 조선술에 관한 연구｣, �국사관논총� 81, <표 Ⅳ-2>; 

2020 앞의 논문, <표 3-1>, <표-5> 참조. 1842년의 충청수영의 방선(본판장-광)은 48척과 

12척이다. 19세기 말엽의 통영 8전선의 노가 딸린 하장 칸수 한변은 좌선(12칸), 부선

(9), 중영선(10), 좌ㆍ우한선(7), 귀선(8), 좌ㆍ우탐선(6~7)이다. 좌ㆍ우한선(본판장;11, 

12把)이나 좌ㆍ우탐선(9, 10)은 18세기 말엽의 �절목� 전첩 86ㆍ7에서도 선체 크기에 약

간의 차이가 난다.

86) 김병륜, 2018 앞의 논문, 25-33면. 노 구조와 더불어 격군의 편성과 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보여준다. 통제영 8전선의 하장칸수와 여군을 감안하더라도 타 수영의 비슷한 전

선 격군수에 비해 훨씬 많은 액수로 차이가 난다. ｢乾隆三十六年(1772)六月日 慶尙左水

營一三四戰船入防諸色軍兵作隊成冊｣(국립해양박물관 소장본; 해양 1489) 경상좌수영 1 

전선의 경우, 좌ㆍ우포도군관, 사부(16), 별파진(1), 화포교사(4), 포수(24), 노군(좌ㆍ우

변 제1~5대; 100명, 단 各隊 제10은 奴), 타수(2), 요수(1), 정수(1) 도합 151명이다. �만

기요람�의 분방법을 감안하면 편성만 10명일 뿐 실제는 10착의 노를 각 5명씩 배정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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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요수 2명, 선미사공 3명의 존재는 8전선에만 해당되는 인력이다.87) 무상의 존

재가 확인되고, 정수가 빠져있는 점도 감안하면 실액이 불어날 여지가 높다. 말미

의 집계 304명은 순차로 볼 때 8전선과 부속선의 탑승원 중 각 병종의 합군졸 액

수로 보인다.

운항 요원인 노군과 사공 외에 전투원의 현황을 적은 것이 G~I의 3점이다. G

의 제7~9는 특정할 수는 없고 병선 사부의 좌․우변대장 포함 각기 사부가 5명씩

이다. H의 제5는 다음 職群의 차이를 고려하면 우변 병선 사부로 보기는 어려운 

면도 있다. 화포교사는 좌․우변 대장 포함 각기 10명씩으로 I에는 우변 화포교사 

9명이 이어진다. 그리고 I의 말미에는 병선 화포교사 2명과 포수서기 1명이 등재

된다. H의 병선 사부 10명과 I의 병선 화포교사 2명의 배정은 통제영의 경우 이미 

18세기 중엽 이후 일반화된 정액이다. 포수서기 1명은 도훈도가 겸임했다.88) 평신

전의 병선은 사부와 포수 각 10명만 있고 화포수는 없으며, 2척의 사후선에 포수 

1명이 탑승한다. 끝으로 H~I의 화포교사 20명의 정원은 이 무렵 통제영 8전선 가

운데 좌선과 좌․우탐선을 제외한 전선 5척에 해당된다. 부수적으로 탑승 군졸의 

연령 분포를 취합해 보면, 일부의 현황이기는 하지만 통제영 전선의 비중과 위상

을 감안할 때 승선원의 중심축이 청장년층에 놓여 있음이 확인이 된다.89)

지금까지 검토하고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13점의 통영 군안은 그 윤곽을 그

려볼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9점의 노군과 사공(A~G, K~M)의 기재 내역을 정

밀하게 짚어보면 19세기 후반 노군 140명을 웃도는 수용력과 7인 이상의 사공을 

지닌 전선은 좌선과 부선, 그리고 이선으로도 불린 중영선밖에 없다. 둘째 G의 병

선 사부나 H의 화포수 군액을 결합하면 좌선과 이선은 이 범주를 벗어난다. 셋째 

87) 평신진의 1ㆍ2 방선은 1 방선은 타수와 요수 각 1명, 2 방선은 정수와 요수 각 1명이다.

88) �각양사례� 전첩 22-25, 군총입사수. 6병선의 도훈도는 砲書記를 겸임한다. 단 좌선속 2

병선은 타공 3명, 격(군)은 20명으로 각선 합장졸은 47명. 사후선은 7척. 

89) 군안의 총원 154명은 10대(18.2%), 20대(27.9), 30대(23.4), 40대(21.4), 50대(7.1), 60대

(2.0)로 20~40대가 73%에 이른다. 평신진의 경우에는 213명(미상 4명 포함) 중 10대

(2.8%), 20대(46.9), 30대(13.1), 40대(11.3), 50대(23.5), 60대(2.4)의 분포로 20대와 50대

가 중심이다. C의 두 노군처럼 드물게는 형제가 함께 승선한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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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의 병선 구성원 가운데 사공 1명 외, 도노장 1인을 노군에 합산하면 부선속 병선

과 일치한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대로 L의 304명이 승선 군졸 총액을 가리킨다면 

<표 1>의 부선 액수가 가장 근접한 것이 된다.90) 따라서 이들 산일 문서가 가진 

제약과 논자의 추론이 지닌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괄 문건을 전제로 했을 때 13점

의 군안은 통제영의 8전선 중 기함인 좌선과 더불어 수군 전력의 핵심이었던 부선

과 그 예하 병선  1척 및 사후선 2척에 탑승한 수군의 실상을 상당 부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한다.

5. 맺음말

조선후기 수군 운영의 표상이 되기도 하는 통제영 수군의 실체는 일정 부분 윤

곽을 드러내기도 하였지만, 그 실태와 변모에 대한 접근은 여전히 각 부문에서 풀

어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고에서는 8전선 선단에 승선하여 전투와 수조에 

투입되는 현황을 주로 18〜9세기의 주요 사료를 동원하여 검토, 추적하였다.

 8전선 지휘부의 현황은 사료의 성격에 따라 기재 내용의 차이가 있으므로 시

기별로 온전한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미흡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대강은 밝힐 수 

있겠다. 중앙 조정에서 통제력이 발휘되는 지휘부 장관의 需給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그것은 주요 보직자 대부분이 통사의 재량권이 행사되는 대변군

관이나 별무사군에서 충원되고 있었다. 물론 최상층부인 비장층 곧 계청군관의 견

제와 통할이 따랐겠지만 그들이 한시적인 근무 후 옮겨감에 비하여, 17세기 말엽 

이후 본격화된 이들 재지 군관의 浮上과 다양한 순환 보직의 연속은 통영의 재지 

무반 세력 형성의 기반을 구축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들의 대우는 최상층인 계청

군관과 화원, 삼학과는 격차가 있었지만 상당한 수준의 예우를 받았다. 다만 같은 

90) 부선의 좌ㆍ우변 합18칸을 적용하면 <표 1>의 노군수 154명과 비슷한 수치가 산출된다. 

그리고 병선의 포서기는 좌선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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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이더라도 중영 군관은 약간 낮추었다. 아울러 다같이 長番 근무지만 복무상 

24~50삭의 차이가 있었다. 방료 중에는 계절에 따라 의자전이 따로 지급되기도 

하였다.

승선 군졸의 실태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선소나 방영의 유방에서 드러나듯이 

중영선은 선단의 한 축이기는 하지만, 우후(중군)의 독자 지휘권이 어느 정도 부

여된 것으로 보인다. 통영 수군 전력의 핵심인 전투부의 주요 구성원은 포수가 18

세기 후반 증액되는 변화가 보이지만, 양역과 수군 변통이 이뤄진 이후 사부와 화

포수는 대체로 18세기 중반의 틀이 19세기 말엽까지 유지된다. 이들은 풍화기와 

풍고기로 나눠 윤번제로 입번하되, 번차에 따라 인원은 조정되었다. 요조와 삭포전 

외에 별도의 요미가 지급된 것은 그만큼 전투병을 중시했던 까닭으로 보인다. 선

고직은 그에 미치지는 못했다. 운항부의 무상은 기재상 사공에 포함된 것으로 보

이며, 대다수를 차지하는 격군의 증액이 이뤄진 18세기 후반은 전선의 대형화와 

화기 체계의 연계가 일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91) 밧줄용 마른 칡을 납부하

며 입역한 격군과 달리, 사공은 그 역할을 감안하여 방료가 지급되었다. 의장부와 

형행부의 주요 병종은 비전투원이기는 하지만 군선의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었다. 특히 기함인 좌선과 이선은 지휘체계의 정점에 있

으므로 이들 군액이 다수 탑승하였다. 앞서의 전투․운항 요원에 비해 방료 또한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 방료의 지급 현황에서 보면 지휘부 장관은 19세

기 말엽까지 동등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지만, 군졸의 경우에는 대체로 지

급액의 약세가 엿보인다. 통제영 재정의 악화와 수조 등의 군사 활동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간 추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다.

이와 같은 추이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차원에서 19세기 중반 이후의 산물로 보

이는 �통영수군군안�을 분석하였다. 산일 된 문건의 제약과 추론의 한계에도 불구

91) 이웃한 경상좌수영의 경우,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선단(4전선, 2병선과 1정

탐선, 11사후선) 구성이나 전투ㆍ운항부의 군액 변화가 거의 없다. 단 19세기 말엽 우후

선이 보이지 않으며 장관 중 집사가 등장하는 외에 거의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각 수영

별 상황이 다를 수도 있고, 기재상의 전재에 따른 것일 수도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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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기재 내역의 상당 부분은, 지금까지 다룬 승선 장졸의 실태를 일정하게 반영

하고 있었다. 곧 8전선 중 주력 전선의 하나인 부선과 그 예하 병선과 사후선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물론 수조를 중심으로 한 수군 정액의 典型

이 실전에서 그대로 적용되었을지는 일정 間隙을 둘 수 있겠지만, 종래 조선후기 

수군 연구의 방향이 제도사적 측면에 기울거나 수조와 같은 외형적 군사 활동, 혹

은 군선 탐구에 치우치면서 정작 수군의 실체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와 검토가 소

흘하게 다뤄진 면이 많았다. 그런 면에서 통제영 선단의 승선 실태와 그 변화상, 

그리고 운용의 양상을 통하여 그 실제에 보다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

대한다. 나아가 지금까지 살핀 바를 토대로 통제영 선단의 군비체계와 그 운영의 

일단을 구체화시키는 데에 디딤돌로 삼고자 한다.

논문투고일(2021. 5. 14),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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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oarding Movement and Operation of the Tongjeyoung Fleet in 

the Late Joseon Period

Kim Hyun-Gu *

92)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Tongjeyoung in the bridgehead of naval operations was 

established as Bonyeong-gun (本營軍), Sanseong-gun (山城軍), and Jungyeong-gun (中營

軍) at below military camp, and was built on the foundation of 8 Warships Fleet. Among 

them, the boarding members of the 8 warships and the subordinate ship, the core of the 

fighting power, were organized for the naval training and the actual battle. After the 

formation of the fleet in the late 17th century, the naval forces reform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18th century, going through the military service-adaptability in the mid-18th 

century. A number of historical materials, including Tongyeongji (統營誌), were reviewed 

and contras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this process.

The command's chief officer shared a variety of roles, starting with the flagship, but 

were mainly recruited from the Daebyeongunguan (待變軍官) or Byeolmusa-gun (別武士

群), which were given the discretion of the governor. In particular, the commander of the 

ship was appointed to the top rank of Sanseongjunggun (山城中軍), a local official. The 

treatment of them did not reach the top level of the military commanders (裨將) or 

Samhak (三學) subjects, but the second-highest position was later maintained, leading to 

the formation of an independent group.

Meanwhile, Gunjol (軍卒), the base of the naval forces, played a certain role in the 

noncombatants’ chair and execution in addition to the combat and operations divisions. 

Shooter and artilleryman continued to have semen from the mid-18th century until the end 

* Researcher, The Pukyung Institute for Korean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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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19th century, and along with gunners, they received preferential treatment over other 

soldiers. In additi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perational personnel since the late 

18th century seems to be linked to the enlargement of the warship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apon system. The fact that there were about 400 to 700 crew on board the 

leading warship reflected the superior status of the Tongjeyoung. And the Jungyoung (中

營) crew operated on a different line from the 7 warships, with slightly lower levels of 

discharge.

Under the above discussions and reviews, the analysis of the “Tongjeyoung Military 

personnel register” since the mid-19th century showed some of its actual conditions. It was 

discovered that it shows the status of Bu-seon (副船), one of the main warships, and the 

Byung-seon (兵船) and the Sahu-seon(伺候船). Most of them were organized around 

Goseong-hyeon (固城縣),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Youngha-eup (營下邑). 

Key words : Tongjeyoung, chief officer (將官), Daebyeongunguan (待變軍官), shooter

(射夫), military personnel register (軍案)



210 奎 章 閣 58  ․

<부록> 통영 수군 고문서-군안

문서번호 (소속)직임명 순번 역인명 年 父名 住 居 長 面

No. 45

A

第8良 구유용 47 영남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9良 오도원 34 종득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10良 서평주 43 윤수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右邊1櫓長 第1良 조외부리 18 夫支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2良 정독동 25 夫支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3良 조학중 18 夫支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4良 고맹량 33 夫支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5良 김출이 19 夫支 고성 鳥島 4尺 鐵髥疤無

第6良 김유봉 60 夫支 고성 西堂 4尺 鐵髥疤無

第7良 송치원 25 夫支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8良 김수암 44 순삼 고성 西忠 4尺 鐵髥疤無

　 　 第9良 남개동 61 夫支 고성 下東 4尺 鐵髥疤無

No. 48

B

2櫓長 第1良 이불삭 42 夫支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2良 정재용 22 한명 고성 元門 4尺 鐵髥疤無

第3良 유경업 41 흥인 고성 松丁 4尺 鐵髥疤無

第4良 강성업 41 손중 고성 元門 4尺 鐵髥疤無

第5良 이영인 34 夫支 고성 東堂 4尺 鐵髥疤無

第6良 박독상 19 갑진 고성 達浦 4尺 鐵髥疤無

第7良 김을이 18 득봉 고성 塘浦 4尺 鐵髥疤無

第8良 김모동 18 夫支 고성 新村 4尺 鐵髥疤無

第9良 강어둔미 31 夫支 고성 下東 4尺 鐵髥疤無

3櫓長 第1良 김재문 19 고성 고성 川洞 4尺 鐵髥疤無

第2良 최갑풍 34 천삼 巨濟 烏壤 4尺 鐵髥疤無

　 　 第3良 배부권 28 봉갑 고성 西忠 4尺 鐵髥疤無

No. 52

C

第4良 정종이 18 수업 고성 黃里 4尺 鐵髥疤無

第5良 홍성근 36 夫支 고성 船洞 4尺 鐵髥疤無

第6良 추필공 23 일억 고성 紙島 4尺 鐵髥疤無

第7良 유쌍암 41 夫支 고성 鳥島 4尺 鐵髥疤無

第8良 조학권 17 夫支 고성 倉浦 4尺 鐵髥疤無

第9良 김명손 58 종이 고성 西堂 4尺 鐵髥疤無

4櫓長 第1良 劉卜伊 42 淡伊 巨濟 古縣 4尺 鐵髥疤無

第2良 서자연 34 夫支 巨濟 能起 4尺 鐵髥疤無

第3良 劉信伊 45 淡伊 巨濟 古縣 4尺 鐵髥疤無

第4良 변한용 42 수봉 巨濟 古縣 4尺 鐵髥疤無

第5良 배광영 19 봉업 고성 倉浦 4尺 鐵髥疤無

　 　 第6良 김창언 42 夫支 고성 東部 4尺 鐵髥疤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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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3

D

第7良 김춘이 30 일명 고성 沙谷 4尺 鐵髥疤無

第8良 홍천흥 39 노석 고성 面梁 4尺 鐵髥疤無

第9良 최원이 42 夫支 고성 船洞 4尺 鐵髥疤無

5櫓長 第1良 김연복 41 상화 고성 紙島 4尺 鐵髥疤無

第2良 박인근 32 미운이 고성 西部 4尺 鐵髥疤無

第3良 박영은 36 삼미 고성 鳥島 4尺 鐵髥疤無

第4良 변철이 23 복지 고성 同樂 4尺 鐵髥疤無

第5良 서칠득 37 작지 고성 忽里 4尺 鐵髥疤無

第6良 백상업 18 夫支 고성 松丁 4尺 鐵髥疤無

第7良 최정손 51 夫支 고성 塘洞 4尺 鐵髥疤無

第8良 김채경 45 손이 고성 法洞 4尺 鐵髥疤無

　 　 第9良 이효종 44 오대 고성 西堂 4尺 鐵髥疤無

No. 49

E

6櫓長 第1良 이사지  33  ? 봉 고성 右億 4尺 鐵髥疤無

第2良 손경신 37 방삼 고성 西舊 4尺 鐵髥疤無

第3良 이돌방 51 일점 고성 唐洞 4尺 鐵髥疤無

第4良 이복손 57 윤삼 고성 禿吾 4尺 鐵髥疤無

第5良 김고운돌 35 夫支 고성 右億 4尺 鐵髥疤無

第6良 김춘배 39 덕천 고성 沙登 4尺 鐵髥疤無

第7良 권출이 24 오장 고성 大谷 4尺 鐵髥疤無

第8良 이돌이 18 춘업 고성 塘洞 4尺 鐵髥疤無

第9良 김유근 43 夫支 고성 西舊 4尺 鐵髥疤無

7櫓長 第1良 김곤대 37 금공 고성 倉洞 4尺 鐵髥疤無

第2良 여필이 31 夫支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3良 김사지 20 夫之 고성 塘洞 4尺 鐵髥疤無

No. 54

F

第4良 강흥돌 56 성태 고성 唐浦 4尺 鐵髥疤無

第5良 변종업 26 윤암 고성 塘洞 4尺 鐵髥疤無

第6良 정순업 44 덕용 고성 轅門 4尺 鐵髥疤無

第7良 최정돌 32 독금 고성 安丁 4尺 鐵髥疤無

第8良 이금방 37 종재 고성 鳥島 4尺 鐵髥疤無

8櫓長 第1良 배영복 37 夫之 고성 北門 4尺 鐵髥疤無

第2良 강차돌 37 岳只 고성 塘洞 4尺 鐵髥疤無

第3良 이우업 19 夫之 고성 面梁 4尺 鐵髥疤無

第4良 김귀업 19 夫之 고성 西堂 4尺 鐵髥疤無

第5良 조창문 53 夫之 고성 倉洞 4尺 鐵髥疤無

第6良 남성숙 고성 西堂 4尺 鐵髥疤無

(故本 김인출 19 夫之 고성 元門) 4尺 鐵髥疤無

　 　 第7良 황계원 38 夫之 고성 倉浦 4尺 鐵髥疤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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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47

G

第7良 황대근 46 응지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8良 이희주 21 행외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9良 김일공 23 성추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兵船射夫 左邊隊長 第1良 강우상 28 석노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2良 김화춘 29 봉상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3良 정응업 26 부기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4良 강성암 31 방발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5良 여걸인 33 여삼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右邊隊長 第1良 이유관 25 득행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2良 안선이 41 윤광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3良 이보옥 33 도희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4良 김옥출 45 돌박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No. 50

H

第5良 정해룡 46 동우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火砲敎師 左邊隊長 第1良 정필종 25 정동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2良 변이근 38 복남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3良 유우철 15 구일손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4良 하험찰 20 성문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5良 김농복 35 손이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6良 최구복 22 업금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7良 김행복 42 돌이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8良 최우출 17 복손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9良 박윤옥 34 분손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10良 유득용 21 성학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右邊隊長 第1良 임명손 45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No. 46

I

第2良 박성률 27 인동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3良 박대철 17 종업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4良 황화연 29 성갑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5良 정춘이 23 성운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6良 김철종 34 두응치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7良 이우원 21 덕행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8良 박경옥 34 각돌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9良 이남출 27 복금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10良 진문철 24 광택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兵船 火砲敎師 良人 김여성 23 연손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良人 김백문 27 복재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砲手書記 良人 안선권 59 복겸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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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9

J

兵船 沙工 良人 송 ? 동 59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都櫓長 良人 서우노미 27 夫之 고성 倉洞 4尺 鐵髥疤無

左邊1櫓長 第1良 이종복 37 재위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2良 김흥점 57 유원 고성 民店 4尺 鐵髥疤無

第3良 조문성 15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4良 김지만 18 夫之 고성 南村 4尺 鐵髥疤無

第5良 김 ? ? 26 夫之 고성 西堂 4尺 鐵髥疤無

第6良 박춘업 37 순갑 巨濟 栗浦 4尺 鐵髥疤無

第7良 곽도철 37 맹자 고성 巨 下屯德 4尺 鐵髥疤無

右邊1隊長 第1良 김귀문 41 夫之 고성 瓦洞 4尺 鐵髥疤無

第2良 김대진 27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3良 김석갑 21 夫之 고성 西舊上 4尺 鐵髥疤無

No. 56

K

第4良 방원주 25 도복 고성 塘洞 4尺 鐵髥疤無

第5良 구윤옥 26 덕봉 고성 鳥島 4尺 鐵髥疤無

第6良 강원석 16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7良 정학용 58 일성 巨濟 下屯 4尺 鐵髥疤無

2番沙格 　

先頭舞上 第1良 최태평 61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2良 백기상 20 夫之 고성 東忠 4尺 鐵髥疤無

繚手 第3良 정소근곤 24 종이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4良 박갑봉 61 돌진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船尾沙工 第5良 전석곤 20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6良 석운흥 45 일척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7良 남종득 43 복성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No. 55

L

第8良 황행윤 22 일삼 고성 助羅浦 4尺 鐵髥疤無

1伺候船 櫓長 第1良 배모진 42 막삼 고성 達浦 4尺 鐵髥疤無

第2良 장귀손 44 유지 고성 安丁 4尺 鐵髥疤無

第3良 이재복 32 석취 고성 倉洞 4尺 鐵髥疤無

第4良 박종출 19 不之 고성 倉浦 4尺 鐵髥疤無

第5良 김악지 23 금암 고성 烟坮 4尺 鐵髥疤無

2伺候船 櫓長 第1良 문분근 40 노소손 고성 紙島 4尺 鐵髥疤無

第2良 김인상 41 富之 巨濟 良程 4尺 鐵髥疤無

第3良 김광선 44 윤옥 고성 長坪 4尺 鐵髥疤無

第4良 한소근돌 18 점손 고성 船洞 4尺 鐵髥疤無

第5良 최성원 18 夫之 고성 烟坮 4尺 鐵髥疤無

　 　 都以上軍 304名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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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51

M

第5良 한재권 18 방철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6良 유용봉 고성 4尺 鐵髥疤無

(頉本良 서 ? 대 27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第7良 박유복 26 夫之 고성 西堂峰 4尺 鐵髥疤無

第8良 이일채 22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8櫓長 第1良 최만복 35 성돌 고성 塘洞 4尺 鐵髥疤無

第2良 백독상 25 원금 고성 紙島 4尺 鐵髥疤無

第3良 오수철 31 원금 고성 塘洞 4尺 鐵髥疤無

第4良 김일공 41 夫之 고성 海松丁 4尺 鐵髥疤無

第5良 양천옥 44 夫之 고성 同樂 4尺 鐵髥疤無

第6良 서칠동 23 시돌 고성 忽里 4尺 鐵髥疤無

第7良 박순협 23 경근 고성 三和洞 4尺 鐵髥疤無

　 　 第8良 김 ? 복 24 夫之 고성 영하 4尺 鐵髥疤無


